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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성인남성의 클렌징(Cleansing)과 딥클렌징(DeepCleansing)에

대한 인식도와 사용실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홍 지 연

서울 및 경기 일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클

렌징과 딥클렌징 인식도와 사용 실태를 연구하기 위하여 설문을 작성하고

400명의 모집단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으로 조사된 데이터

는 SPSS(StatisticalPackageforSocialScience)v.15.0통계패키지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평균차이 검증인 Ttest와 일원변량분석

(OnewayAnova)을 실시하였다.라이프스타일 및 지각하고 있는 피부유

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범주형 자료에서 비모수 기법인 경우 교차

분석(p)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인 남성들은 소득과 주거환경이 안정 될수록 피부건강을 헤치는 행위

요소가 줄어들게 되고,피부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피부건강

과 밀접한 흡연에 대하여 피우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20대를 제외

하고 모두 51% 이상으로 나타났다.연구 결과 남성들의 자각 피부 유형과

실제 유형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40대 남성의 경우 자각피부 유형이 지성인 반면에 실제 유형은 복합

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인 남성의 피부 유형은 지성 18.1%,건성

10.8%,중성 22.1%,복합성 32.9%,민감성 8.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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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관련 지식은 총 10개 문항 중에 비교적 균일하게 6∼7문항의 정

답을 고르는 것으로 보아 양호한 세안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클렌저는 단순히 비누 세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52%로 가장 많이 나

타났다. 클렌저의 구매 시 선호 선택 항목은 효과면으로 53.5%로 가장

높았으며,구매 경로는 다른 사람의 권유(37.9%)로 나타났다.

딥클렌징의 사용 유무에서 ‘딥클렌징을 모른다’가 65.6%로 나타난 것과

모르는 이유가 ‘관심 없음’(79.9%)으로 나타났다.딥클렌징의 사용 유무에

서 ‘예’로 답한 경우가 38.5% ‘아니오’가 61.5%이며 딥클렌징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피부관리 때문에’가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또한 반면에

딥클렌징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서 사용의사를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한 경우가 43.9%로 피부가 좋아질 것 같다는 의견(66.7%)

을 가지고 있었다.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딥클렌징은 폼클렌저

(55.6%)로 나타났다.구매 시 경로 및 정보 취득은 여전히 ‘지인의 권

유’(50.4%)로 나타났다.

또한,실제로 자각하는 피부 유형과 실제 피부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는

비교적 피부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피부건강 관리의 행태 또

한 올바른 태도를 보여줬다.클렌징의 실태,클렌징의 사용,클렌징의 횟

수,팁클렌징에 대한 인식,딥클렌징의 사용 빈도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딥클렌징의 유형에서도 자각피부유형과 실제피부유형이 일치하는 경우에

모든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각하는 피부유형을 올바르게 알수록 피부건강관리에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이는 남성들에게 피부건강에 대한 홍보 방법

에 있어서도 실제로 자신의 피부유형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도 좋은 방

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또한,성인 남성이 딥클렌징에 대하여 부정적 요소를 가진 관심도와 귀

찮음에 대하여 관련 업종과 연구내용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성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홍보 수단과 구매와 사용의 편의성을 제공하여야한다고

본다.

【주요어】피부유형,클렌징,딥클렌징,남성피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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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쉽고 빠른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급변하는 변화를 경험하

고 있으며,더불어 대중 매체는 다양한 문화를 형성함과 동시에 화려한 볼

거리 들을 제공한다.특히 문화와 감성이 공존하는 사회로의 발전은 개인

개성추구 및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실하게 이행해 가고 있다1).이러한 사

회 경향은 남성들에게도 아름다워 지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 주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유로 대중매체에서 남성용 화장품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광고의 내용들도 단순한 피부보호용 화장품에서 벗어나 색조 화

장전반과 피부관리 전반에 걸친 내용까지 전달 해 주고 있다.그러나 대중

매체가 보여주는 남성들의 모습이 전반적인 남성들의 실제 행태로 보기에

는 다소 차이가 있다2).현재로선 남성들이 얼마만큼 피부관리에 관심이

있는지,어떠한 피부관리를 행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많지 않다.

따라서 1차적으로 피부관리의 행태 중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으며,피부

관리의 시작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클렌징과 딥클렌징에 대한 남성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3).

건강한 피부의 조건은 피부 표면에 적당한 수분으로 인한 촉촉함과 유

분으로 인한 탄력성 등이 있어야 하며 피부의 환경은 피부의 각질화,각질

탈락,수분의 상실,피지와 땀 분비 등 여러 가지 생물학적 과정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한다.인체의 피부는 생리적으로 거의 대부분 유아기

에서 청소년기 까지 이상적인 상채를 유지하고 있다가 청소년기에서 성인

기로 넘어가는 대학시절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과도기를

1)김윤경,이경희,「20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복식」,『한국복

식학회지』,한국복식학회,제52권 제4호 통권69호,2002,pp.51-63

2)김숙이,「성인 남성들의 피부관리행위 수준에 따른 메트로섹슈얼성향 및 신체이미지」,

고신대학교 가정학 석사학위논문,2008,pp.5-6

3)김효진,신중규,「남성의 피부건강관리 태도 및 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보

건복지연구』,대구한의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제14집,2007,pp.19-42



- 2 -

겪게 되고 20세 이후로 지나면서 급속히 약해지는 세포의 능력 때문에 피

부는 계속 건조해 지며 노화가 진행 된다4).

피부유형은 일반적으로 표면의 상태,피지분비 상태 보습상태,혈액순환

상태,모공상태,피부혈색,피부탄력성 등으로 각종의 피부 상태로 판단하

게 된다. 피부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며,그에 따라 적절한 세안

방법이 필요하고,클렌징의 사용 방법도 달리 하여야 한다. 지성 피부의

경우 건성 피부보다 생활 먼지들이 더 많이 흡착되어 세밀한 세안이 필요

하다5).또한 민감성 피부의 경우 온도차이나 습도 차이에 의해 심한 피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클렌징 방법은 지성과 다르게 가벼운

세안과 보습으로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따라서 피부의 유형에 맞춘 세안

법은 매우 중요한 피부 건강유지 법이라 볼 수 있다6).

특히 남성의 피부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남성호르몬(androgen;안드로겐)

의 영향으로 인한 여드름 등 피부병변의 발병으로 주의 깊은 세안법이 더

욱 필요하다2).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개개인의 소득이 증가함과 동시

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많은 변화가 생겼고,남성들도 이러

한 현상에 맞추어 변하고 있다.남성들도 사회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성형

을 하거나 피부를 개선하고,간단한 피부관리를 받는 등 얼굴로 대변되는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경쟁적 사회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

로 외모를 가꾸고 관리해주는 사회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7).

이에 따라 피부의 상태 개선,건강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상태에서의 올바른 피부미용에 대한 인식,건강한 식습관,스트레스

방지 및 올바른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8).피부건강관리는 건강행위의 하나

로써 건강을 증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피부는 신체 건강을

4)이은숙,「 세안교육프로그램이 여중생들의 피부관리 실천행위와 피부상태에 미치는 영

향」,광주여자 대학교 가정학석사 학위논문,2009,pp10-12

5)최아리영,「 여대생의 피부유형별 클렌저 사용실태 연구」,동신대학교 대학원 뷰티미용

학과 석사학위논문,2011,pp12

6)홍진이,「여성의 피부건강상태 및 관련 생활행태의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pp10-23

7)이지수,「성인 남성의 피부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에 관한 조사 연구 :대기업 중심으

로」,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pp9

8)김덕현,「건강관리서비스제도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태도에 미치는 요인」,한양대학

교,법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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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건강상태에 따라서 피부상태는

민감하게 변화하고,반대로 건강한 피부를 소유하고 있으면 신체가 건강하

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피부건강 관리는 실제 신체건강에 힘쓰는 것 만

큼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이다. 그 중에 클렌징은 비교적 생활 속에서 쉽

게 적용하고 매일 반복되는 습관화시키기 좋은 예방과 치료법이다9).

남성들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외모를 가꾸고 화장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적인 시대가 되었다10).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여 남성들이 얼마나 피부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11).하지만,얼마나 자신의 피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관리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많이 미

흡한 상태이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피부에 대한 관심도,피

부관리에 기초가 되는 클렌징과 딥클렌징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피부관리

에 대한 지식정도를 연구하여,남성용 화장품 및 피부관리 산업 발전에 기

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고 한다.

제 2절 연구의 목적

성인 남성들이 자신의 피부유형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를 조사하고,피부관리에 기초가 되는 클렌징과 딥클렌징의 인식도와 사용

실태를 파악하려고 한다.그래서 피부관리 시장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남성들의 에스테틱과 피부관련 전반적인 산업 발전에 기초적 자료로 사용

하려고 한다.

9)송정희,「20,30대 여성들의 세안실태와 클렌징 오일이 얼굴피부건조에 미치는 영향」,중

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0,pp41-43

10)김미영,「대학생들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수준 및 행위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pp3-5

11)최정연,「성인남성의 피부지식 및 자가 피부관리 실천행위에 관한 연구」,성신여자대학

교 문화산업학 석사학위논문,2010,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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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성인 남성은 경제력,생활환경 그리고 연령에 따라 피부에 대한

관심도와 피부관리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성인남성의 경제력,생활환경 그리고 연령에 따라 클렌징과 딥클

렌징에 대한 인식실태와 관리 실태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셋째,성인 남성들의 대부분은 실제 피부유형과 인식하고 있는 피부유형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성인 남성들 중에 실제 피부유형과 자각 피부 유형간에 차이가 있

는 군과 없는 군은 피부에 대한 관심도,클렌징과 딥클렌징 그리고 관리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4절 연구 문제

본 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인구 통계학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수도권 성인 남성에 대하여

현실 상황을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자각하는 피부 유형과 실제 피부 유형을 분석하므로 연구 대상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피부건강 상태에 대한 교육의 효과도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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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클렌징과 딥클렌징의 행태에 대한 빈도 측정과 관련 지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넷째,실제 피부유형과 자각 피부 유형에 따른 클렌징과 딥클렌징 실태

그리고 피부 관리 방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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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피부의 정의와 유형

1.피부의 구조와 특징

일반적으로 사람의 피부는 표피,진피 그리고 피하조직으로 구분한다.

표피의 두께는 진피와 피하지방보직에 비해 얇으며,신체의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0.1∼ 0.3㎜이다.도한 피부는 표피 중에서도 가

장 외측에 존재하는 각질층에 각질세포,각질 세포 사이를 둘러싸는 각질

세포간 지질막,각질세포를 연결하는 교소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피부장벽은 외부에서 체내로 각종 병균을 포함한 이물질의 침투를 저지

하는 방어벽 역할을 함과 동시에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이 외부환경으로

소실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12).

표피 세포의 90∼95%를 차지하고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각질형성세포는 기저층에서 생성되어 세포분열을 통하여 각질화 과정을

거듭하며,매일 각질층에서 수 백만개씩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형성된다13).

피부는 약 70%의 수분과 25∼27%의 단백질,약 2%의 지질,약 1%의

탄수화물,기타 비타민,효소,미네랄,호르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특히

NMF는 피부 표면의 각질층에서 수분을 보유 할 수 있는 인자로서 피부

조직이 촉촉하고 매끄러운 상태로 유지되고,피부의 건성화를 막을 수 있

다14).

12)김요한,「체내 수분 증가 보충제의 섭취와 체지방 측정 방법에 따른 체지방률의 변

화」,대구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2009,pp12-16

13)오지은,「제브라피쉬 피부조직의 탄력섬유에 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의학 석사학

위논문,2011,pp.15-17

14)안윤희,「보건형태와 얼굴피부질환과의 상관성 연구」,동덕여자대학교 미용보건학 석사

학위 논문,2011,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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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는 표피의 각질층에 존재하는 피지막이 건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함

과 동시에 수분을 끌어 들이는 친수성이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해 주

어야 한다.진피의 탄력 섬유,교원섬유의 등으로부터 탄력성이 유지 되어

야 부드럽고,모세혈관이 일정한 양의 혈액 순환속도가 지속될 때 혈색이

좋아지고 생기가 있다15).건강한 피부상태를 유지 하기위해서는 피부의각

질화,각질의 탈락수분의 상실피지와 땀의 분비 등 피부의 여러 생물학적

과정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피부상태의 변화는 연령,성별

건강 상태,스트레스,식습관 그리고 자외선 등의 영향과 유분량,수분량,

피부pH,색소침착 그리고 중화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16).

피부는 내부적인 요인인 스트레스,식습관,영양결핍,피지분비,내분비,

대사활동 그리고 순환계이상등과 외부적인 요인인 수면부족,피로,다이어

트,운동부족,피부관리 화장품,알칼리피부 그리고 무리한 필링 등으로 피

부의 본질은 변할 수 있다.무엇보다 잘못된 클렌저 사용으로 오는 피부표

면 유분부족 문제점은 피부의 수분 보유력을 저하시켜 피부건조,탄력저하

등 수분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어 악건성 및 노화의 원인이 된다.딥

클렌저를 사용하지 않거나,과사용으로 오는 유분각질과다,모공막힘,빈번

한 혈액순환 촉진 등으로 피부를 민감하게 한다17).

일반적으로 남자 피부가 여자보다 두꺼운 건 사실이다.여자는 남자보다

피부가 얇기 때문에 같은 자극에도 남자에 비해 훨씬 빨리 주름이 생긴다

고 한다.그렇게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피부 주름이 천천히 생긴다

고 생각 할 수 있다.그러나 남자 피부는 두껍기 때문에 일단 주름이 얼굴

에 자리 잡으면 걷잡을 수 없이 깊고 진하게 파이게 된다.남성의 경우 주

름은 피부 속에서 천천히 생기고 있지만 두꺼운 두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18).

15)김명화,「피부장벽과 단백질」,『한국피부장벽학회지』,피부장벽학회,11권 1호,2009,

pp1229-1234

16)김금란,김주섭,「피부 유수분 상태가 피부착색지수에 미치는 영향」,『대한피부미용학

회지』,대한피부미용학회,제7권 제1호 통권 제17호,2009pp.101-113

17)이명희,「여대생의 피부유형에 따른 피부관리와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대구한의학 식

품조리영양학 박사학위논문,2011,pp47-54

18)홍재기,「남성들의 화장품에 대한 사용실태 및 요구에 관한연구」,숙명여자대학교 가정

학 석사학위논문,2007,pp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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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대체로 여자보다 유분이 많다.남성 호르몬이 피지선을 발달시켜

서 피지의 분비량과 속도가 여자보다 높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남자

가 여자보다 얼굴이 쉽게 번들거리기 마련이다19).그러나 여자에 비해 상

대적으로 피지 분비량이 많을 뿐,모든 남자가 유분기로 고민하지 않는다.

피지선을 발달시키는 남성 호르몬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그러

므로 얼굴이 쉽게 번들거린다면 남자든 여자든 피지 관리가 필요한 상태

인 것이다.남성의 경우 어떤 면도기를 써도 면도로 인한 피부 자극이 제

로일 수는 없다.눈에 보이진 않지만,면도를 하는 과정에서 살은 아주 미

세하게 깎이고 있게 된다.하지만 면도가 피부에 나쁘다고 해서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다.따라서 쉐이빙의 포인트는 자극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피부관리를 위해서 날면도

와 전기면도기 중 어떤 걸 써야 자극이 덜한지,내게 맞는 면도기는 어떤

건지.면도 후 스킨케어를 어떻게 해줘야 피부 자극이 줄어드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11).

2.피부 유형 결정 요인

1)피부의 표면 각질

피부의 두께는 20∼40㎍의 얇은 막으로서 각질 세포(corneocyte)들이 15

∼20개가 단단히 겹쳐진 상태로 이루어져 있으며,유연성이 있고,산이나

알칼리에 대한 완충역할을 한다.피부의 각질은 하루에 2-3개의 정상 박

리를 하며,28일 주기로 각화과정을 반복하는데 불균형이 생겼을 때는 각

질이 쌓이면서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둔탁해 보이고 화장품의 흡수

가 잘 되지 않는다20).

피부 표면을 구성하는 세포 대부분은 각화 세포이며 진피와 경계가 있

는 기저세포층에서 유래한 기저세포라 한다.기저세포는 유극세포,과립세

19)신혜원,「레티놀이 모공각화증에 미치는 영향」,건국대학교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

2009,pp.15-22

20)이명자,「딥클렌저 종류에 따른 피부변화 연구」,서경대학교 피부미용 석사학위논문,

2010,pp.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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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등으로 형태를 달리 하면서 천천히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마지막에는

각질세포가 각층을 이루며 각질이 된다9).

2)피부유분량

피지분비량은 남성호르몬과 그 외에 인종,신체부위,연령,성별,계절,

음식물,시간 그리고 온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21).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

지의 구성성분은 중성 지질(triglyceride),왁스(wax),스쿠알렌(squalen),

콜레스테롤(cholesterol) 그리고 콜레스테롤에스테르(cholesterolester)등이

다.피지중 중성지질(triglyceride)은 지질의 분해 효소인 리파아제(lipase)

에 의하여 유리 지방산(freefattyacid),모노글리세라이드(monoglyceride),

디글리세라이드(diglyceride)로 분류된다22).

피지는 중성지질(triglyceride)에 의해서 가수 분해되어 유리지방산과 함

께 피지막을 형성하여 외부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고 매끄러운 피

부 유지 및 수분보유량을 조절해 주므로 피지 생성정도는 피부상태를 파

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23).반면 squalene wax,esters,

triglyceride가 하루에 1∼2㎎ 분비 균형이 깨지면 피부는 각질형성과 함께

저항력저하로 피부건조증이 유발된다
8)
.

3)수분보유량

수분은 인체에 필요한 각종 생리 활성 물질을 운반 하는 작용으로 피

부가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준다.천연보습인자는

피부표면의 수분 보유능력에 중요한 역할 및 각질층에서 각질의 물리적

특성을 유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보습인자 함량이 적어지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향이 크고,수분함량이10∼20% 이하가 되면 피부는

유연성을 잃고 딱딱해 지거나 약해지고 갈라진다
31)
.

건조 피부는 정상피부에 비해 NMF양이 감소되며 특히 노인성 건조피

21)김형수 외5인,「여드름의 발병 연령에 따른 피지분비량」,『대한피부과학회지』,대한

피부과학회,43권 2s호,2005,p178

22)김한식,범희주,『미용과학1』,서울문화사,2007

23)강호정,함정희,「수종 질환에서의 피부 각질층 보습 기능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

과학회지』,대한피부과학회,3권 ,6호,1993,pp.89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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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각질층의 수분상태와 NMF양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24).따라서 각질층에 정상적인 수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천연 유

분막과 천연 보습인자가 정상적으로 유지 되어야 한다.

3.피부유형

피부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분류하면,피부의 유분량과 수분량에 의해 중

성피부,건성피부,지성피부,복합성 피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

다.또한 문제성 피부 유형으로 민감성피부,여드름피부,노화 피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25).이러한 피부 유형은 개인 생활환경,유전적,연령,기후,

계절,수면상태,화장품사용,스트레스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항상

변화 할 수 있다.이러한 피부 유형들의 특징은 땀샘의 기능 증감이나,혈

액순환 상태,피부의 두께,피부색 등이 피부유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

므로 피부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올바른 관리법을 이해하여

피부관리 시 적용한다
34)
.

1)중성피부(NormalSkin)

중성피부는 피부조직의 상태 또는 피부 생리 기능이 모두 정상적인 활

동을 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피부이다.적당한 촉촉함과 약산성을 유지

하여 피부결이 섬세하고 매끄럽다.중성피부는 색소의 침착이 없고 모세혈

관이 나와 있지 않은 피부이기도 하다.그러나 중성피부라 해도 언제나 그

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요인에 따라 변할 수 있다26).

피부의 상태는 계절,화장품의 선택,환경,연령,식생활,스트레스 등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한다.중성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부관리에 섬세

히 신경 써야 하겠고 각질층의 수분을 10∼20%로 유지해야 하며,피비와

24) M. Denda etc. Stratum corneum sphingolipids and free amino acids in

experimentally-induced scaly xkin Arch Dermato Res,JournalofInvestigative

Dermatology,103,1992,pp.731–740

25)류라화,박영숙,「안면 피부 유형에 따른 피부 특성,피부관리습관에 대한 고찰」,대한

피부미용학회지』,대한피부미용학회,제2권 제3호 통권 제6호,2004,pp.77-88

26)박영숙,류라화,「건성,중성 또는 지성의 피부유형별 혈청 영양상태 비교」,『순천향

자연과학연구』,순천향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타,제10권 제2호,2004,pp.2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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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의 분비가 정상이어야 하며,혈액순환이 좋아 모세혈관의 신진대사가 원

활해야한다27).

2)건성피부(DrySkin)

건성피부는 피지선의 기능저하와 하선 및 보습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유

분공급 기능과 피지 분비 기능의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로 유분함

량과 수분함량이 부족한 피부를 의미한다.다른 어떤 피부보다도 땀과 피

지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며 내외적 환경에 자극 받기 쉽고 노화가 촉진되

는 피부로 많은 주위와 손질을 필요로 한다.피부가 건선 화 되는 피부의

내외적 요인에 다라 건성피부,표피건성피부,진피 건성피부로 변한다28).

건성피부의 원일을 살펴보면 피지가 10% 이하로 부족하거나,연령,계

절의 변화,심한 다이어트,사우나,자외선 노출에 의해 쉽게 건조되며 기

능이 원할 하지 않은 한선이나 피지선,잘못된 화장품의 사용이나 피부손

상기온 등의 후천적 요인으로도 건성피부가 된다38).

건성피부의 특징은 피부결이 비교적 곱고 얇으나 윤기가 없고 각질이

일어나 거칠어 보이고 피부의 탄력이 부족하고,모공이 매우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다.세안 후 피부가 심하게 당기고 피부의 탄력이 없으며 저항력

이 약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 쉽다.잔주름이 많이 나타나고 색소

침착이 쉽게 일어난다29).

3)지성피부(OilySkin)

지성피부는 남성호르몬의 과도한 피지 생성에 의해서 한선이나 피지선

의 활동이 활발하며,각질층이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피부 표면이 번들거

리며,모공이 열려진 상태로 넓어지고 피지 분비량의 정도에 다라,지성피

부에서 발전된 피부 병변과 피부상태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될

수 있다30).

27)최진규,「피부노화와 면역」,『 대한화장품학회』,대한화장품학회,1994,pp.1-4

28)이나경,『동안피부 레시피』,거름,2011,pp.53-60

29)이금희,『동안피부만들기』,삶과 글,2011,pp.27-29

30)서동혜,『굳바이 피부트러블』,세계사,2007,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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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유성지루성 피부로 각질층이 두껍고 모공이 확장되어 세균 등에

대한 방어력이 약하고 매우 번들거리고,두 번째 유형인 건성지루성 피부

는 번들거리거나 수분이 부족해 당기고 각질이 잘 일어나고 예민하여 유

성 지루성 피부보다 여드름이 잘 발생한다40).

지성 피부의 특징은 피부결이 거칠고 각질층의 두께가 두꺼워 피부가

투명감이 없고 칙칙하며,모공이 넓고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력이 비교적

강하다.햇빛에 의한 색소 침착이 일어나며 윤기와 탄력이 있어 잔주름도

쉽게 생기지 않는 편이다.저항력이 강하고 노화도 느리게 진행되며,메이

크업이 잘 지워지는 편이다31).

4)복합성 피부(CombinationSkin)

복합성 피부는 피지의 분비량의 불균형으로 두개 이상의 피부상태가 함

께 존재하는 유형이다.주로 T-zone부위는 지성,U-Zone부위는 건성

피부의 특징을 나타내며,대부분의 여성들의 얼굴 피부는 이 유형으로 복

합성 피부는 불균형한 피지 분비가 원인으로 화장품 성분에 민감한 반응

을 보이므로 화장품 선택에 유의해서 피부상태에 적합한 화장품을 사용해

야 한다32).

복합성 피부의 원인은 환절기,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을 장시간 사용

시 복합성 피부가 되기 쉽고,음식섭취,과로,신경과민 그리고 수면 부족

등 불규칙한 생활과 연령,기온변화에 의해서도 복합성 피부가 된다42).

복합성 피부의 특징은 피부결이 전체적으로 균일하지 않고 이마가운데

(T-Zone)부위,코의 양쪽날개,턱의 중심부에는 윤기가 많고,눈가나 뺨

등의 부위는 당기고 눈가에 잔주름이 보이며 색소침착도 생성되는 건성을

띠는 피부로 피지 분비가 적고 보습함량이 적어서 형성된다33).

31)공희경,황인철,「글리콜산 필링 후 건성 및 지성 피부의 유분,수분과 피부 탄력도 평

가」,『대한피부미용학회지』,대한피부미용학회,제8권 제3호 통권 제23호,2010,

pp.1-10

32)이덕수 외 3인,「복합성 피부의 특징」,『경락 미용과 한방』.광문각,2005,pp10-15

33)최형석,『여드름 전문 한방병원 최형석 원장의 여드름 비책』,랜덤하우스,2011,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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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감성 피부(SensitiveSkin)

민감성 피부는 중성,건성,지성,복합성 피부유형에 모두 나타나지만 특

히나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력이나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이 다른 피부

유형보다 매우 예민한 피부유형으로 연령이나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성이

예민한 경우,호르몬이 불균형한 산전,산후,생리 전후,갱년기인 경우,큰

수술을 한 경우,스트레스 그리고 수면부족의 경우 등 일시적으로 민감해

질 수 있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우리나라의 경우는 확실한 통계가 없지

만 미국의 경우 여성의 50%가 민감성 피부로 나타났고,심리적,정신적요

인과 매우 큰 연관성을 갖고 있고 원인에 따라 어떤 반응에 민감한 지 판

단하기 어렵다34). 민감성 피부의 원인은 화학적,외부 환경적 자극에 예

민하며,개인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나 선천적인 요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과다한 필링 등 잘못된 관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위장,

간 등의 내장 기능의 이상이나 내분비 이상,자율신경계의 불안정 등 내적

요인에도 기인한다35).

민감성 피부의 특징은 피부 결은 섬세하나 얇고,건조하기 쉽고,외부

환경 등 자극에 민감하며 모공이 거의 보이지 않고 피부색도 투명하나,당

기고 각질도 잘 일어난다.모세혈관이 피부표면에 잘 드러나 보이며 복합

성 피부 상태의 특징을 보이며,잔주름이 쉽게 형성되고 피부질환에 감염

될 위험이 있고 색소침착의 위험도 크다36).

제 2절 피부관리 방법

1.피부유형별 관리 방법

폴라 비가운(PaularBegaun)의 저서(2007)‘HowtobeGentletoYour

Skin’에 따르면 “우리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민감하거나 혹은 쉽게 자극

34)염정섭,『피부만찬』,미디어윌M&B,2011,pp.1-4

35)마노에이코,고은진 역,『쌩쌩 탱탱 고운 피부 만들기』,문학사상,2006,pp.12-16

36)김봉인,『피부과학』,형설출판사,2004,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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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 피부를 갖고 있으며,주 피부 유형과는 상관없이,인종적 배경,나

이,적거나 많은 자극성의 피부 상태들이 우리들에게 존재할 수 있다”했

다37).

피부에는 화상,찰상,혹은 균열이 있을 수 있고,날씨 상태,호르몬의

변화, 사용하는 피부 보호 제품 혹은 햇볕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하여 건

조하고 벗겨지기 쉬운 고르지 못한 피부 상태를 가질 수도 있다.또한 피

부염처럼 보이는 작은 여드름들이 생겨날 수 있다.피부가 가렵고,부풀어

오르고,부스럼이 생기고,불그스름해 질 수 있고,화장품,동물,먼지 그리

고 꽃가루에 반응하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
47)
.

우리의 피부는 물질들과 다른 침입자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우리는 옷으로 대부분의 신체를 보호하지만,얼굴은 모든 것

에 완전히 노출되어있다.그렇기 때문에 얼굴의 피부상태가 때론 약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민감한 피부가 아마도 피부 중에서 가장 '보통의'피부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민감성 피부를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피부 유형

위한 예방을 하여야 한다.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피부를 가능한 한 부드럽

게 다루는 것이다.피부가 유형에 관계없이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고,자극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피부 관리 방법이다.

1)건성 피부 유형

유·수분이 전체적으로 부족해 쉽게 푸석푸석해지고 당기기 쉬운 피부이

다.수분감 있고 자극이 없는 순한 로션 타입의 클렌저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좋다.색조 메이크업이 진할 때에는 립·앤아이 전

용 리무버(remover)를 사용하여 포인트 메이크업(Make-up)을 부분적으로

지워낸 뒤에 샤베트 같은 밤 타입의 클렌저를 사용하여 미온수 세안으로

마무리해준다38).

각질 제거는 1∼2주에 한 번 하는 것이 좋고,알갱이가 있는 스크럽 제

37)PaularBegaun,HowtobeGentletoYourSkin,PolarChoise,2007,pp.1-3

38)전수정,「Lacticacid과 Ascorbicacid병행관리의 효과 및 건성피부 개선에 미치는

영향」,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1,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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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보다는 부드러운 젤 타입의 필링 제품을 권한다.필링 제품조차 부담스

럽다면 따뜻한 스팀 타월로 마사지한 뒤 촉촉한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중성 피부유형

어떤 타입의 클렌저를 사용하든 두루두루 잘 맞는 이상적인 피부이다.

가벼운 메이크업은 클렌징 워터나 젤 타입의 클렌저로 지워내고,진한 메

이크업을 했을 때에는 클렌징 크림으로 1차 클렌징을 한 후 거품이 풍성

한 클렌징 폼을 사용하여 2차 세안을 한다.각질 제거는 1주에 한 번 정도

가 좋고,과도한 스크럽 제품은 피한다39).

3)지성 피부유형

유분이 많고,피지와 노폐물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피부

이다.클렌징 티슈나 워터 타입 클렌저로 가볍게 1차 클렌징을 해준 뒤에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해 준다.또 클렌징 오일도 딥클렌징 하기에 좋

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니 역시 클렌징 폼이나

젤로 2차 세안을 하는 것이 좋다.세안할 때에는 미온수로 헹궈내고,기분

좋은 정도의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면 모공 축소에 좋다.특히 코 부분은

클렌징 오일을 살짝 바른 뒤 면봉 등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피지와 각

질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각질 제거는 1주에 1∼2회 하는 것이 좋고 스

크럽이나 젤 타입 제품을 권한다40).

4)복합성 타입

건조함과 과도한 유분을 둘 다 가지고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피부

이다.이마,코,인중 등 번들거림이 있는 T존은 클렌징 오일로 꼼꼼히 딥

클렌징해주고,건조함이 느껴지는 볼은 부드러운 클렌징 폼 또는 젤 타입

39)김영은,「효과적인 피부관리를 위한 피부관리 절차 제안」,건국대학교 생물공학 석사

학위논문,2003,pp34-35

40)최은정,「메디컬 스킨케어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 여성들을 중심으로」,한남

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학위논문,2005,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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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클렌저로 세안한다.각질 제거는 1주에 1∼2회 하는 것이 좋고 볼 부분

에 스크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아침 세안으로는 지성과 복합성

모두 T존에만 소량의 클렌징 폼을 사용해주면 좋다.

2.남성 피부건강 관련요인

피부는 육체적인 피로나 스트레스를 겪고 나면 안색이 나빠지고 푸석푸

석해지는 것을 흔히 경험하게 되는데,피부는 신체의 상태를 자장 잘 알려

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다.피부의 상태는 신체의 건강,호르몬의 분

비,내장기관 등의 내적인 요소와 계절,기후,환경 등 외적인 요소들에 의

해서 달라질 수 있으며 현대의 성인 남성들의 피부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41).

1)흡연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 것은 4,000여 종의 독성 물질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담배를 피울 때 마다 담배가 타며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단백질과 반

응하여 세포를 파괴시키고 단백질 산화를 일으키게 된다.또한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베타카로틴(beta-carotin)의양도 줄어

들어 피부노화를 촉진시킨다.흡연은 피부 진피층을 구성하는 섬유아세포

의 콜라겐합성을 저해하며 이와 함께 콜라겐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 단

백질 메트릭스메탈로프로테이네이즈(matrixmetalproteineze;MMP-1)의

분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주름을 야기한다42).

흡연과 피부와의 관련에 관한 연구로는 Ippen(1965)이 여성 흡연자의

79%가 피부 표면의 수분 부족으로 잿빛의 창백한 안색과 두꺼운 주름을

보이는 흡연피부(cigaretteskin)를 가진다고 밝힌 이래 꾸준한 연구가 계

속되고 있다.고혜정의 연구에서도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피부의 평균 수분

향이 감소하며,흡연자가 비 흡연자에 비해 이마,볼,입가,눈가의 수분이

41)김복희,「여성피부관리 지식 및 행위와 관련 요인」,『한국보건교육학회지』,한국보

건교육학회,15,1,1998pp.1-30

42)최정숙 등,『고급피부학』,군자출판사,2006,pp.27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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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고 보고 있다43).흡연은 미용적인 문제 외에도 피부 내 상처 치유

억제,염증증가 등과 같은 현상과 건선이나 감염성 습진과 같은 피부질환

유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이처럼 흡연은 피부노화 촉진과 주름 유발은

물론 각종 피부 질환을 유발하여 남성의 피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1)
.

2)음주

지나친 알코올 섭취는 체내의 수분 및 피부 수분 손실을 증가 시켜 피

부를 거칠고 푸석푸석하게 만들며,피부 건조로 인한 피부 각화현상을 유

발하기도 한다44).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를 생성 하는데 이는 약리작용이 강하고 반응성이 높은 성

분으로 혈관 확장을 촉진 시켜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더워지는 일시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만 만성화 될 경우 코끝이나 얼굴 중심부의 지속적인 모

세혈관 확장 증세인 주사가 발생할 수 있다.또한 아세트알데히드는 글루

타티온(glutathione)을 비롯한 항산화 물질들과 강력하게 결합하여 항산화

작용을 억제하여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데 항산화 방어체계를 약하게

하여 상대적으로 빨리 피부노화 현상을 겪게 된다.

3)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생리,심리 및 사회적 체계에서 부과되는 환경적 자극과 개

인 내부의 요구가 자신에게 지각되어지는 상태로써 개인의 적응능력을 넘

어설 때 경험되는 현상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45).

이러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정서적 안정을 잃게 되고,

신체기관의 손상,조직의 변화 및 호르몬 공급의 불균형과 같은 반응이 나

타나 심리적,신체적 평형이 깨어지게 된다.이는 또한 피부에 영향을 미

43)고혜정,「흡연과 피부표면 수준과의 관계」,연세대학교 역학 및 질병관리학 석사학위

논문,1997,pp.64-65

44)양미영 외 1명,「여성의 음주와 지각된 피부건강 간의 관계」,『한국알코올과학회지』,

한국알콜과학회,제10권 제1호 통권 18호,2009,pp.33-43

45)안정화,「남성피부관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성대학교 뷰티에

스테틱 석사학위논문,2011,pp.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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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피부가 건조하고 안색이 칙칙해진다.스트레스로 인해 피로해진 피부는

균형을 잃기 쉽고,외부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유 수분 밸

런스가 깨져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한다.뇌에서 스트레스를 감지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부교감 신경은 부신피질을 자극하여 호르몬 코르티

솔(cortisol)을 분비시켜 혈당량을 증가시킨다46).동시에 소화기능을 약화

시키면서 신체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게 되고,이로 인하여 피부의 부속

기관인 혈관,림프관,한선,피지선과 감각기관의 역할 변화로 피부의 변화

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먼저 스트레스로 인한 1차적 증상으로 두드러기,

작열감,소양감,봉소염,홍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2차적 증상으로 스트

레스성 여드름과 색소 침착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스트레스성 여드름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부신피질의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면포,농포,구진,결

절 그리고 낭종 등 여드름을 악화 시킨다.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기저세

포 간에 자리 잡고 있는 멜라닌의 양이 증가하여 색소침착의 원인이 되기

도 한다.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한 경우 호르몬 분비의 저하로 인해 조기

노화 피부가 될 수 있다.이처럼 스트레스는 각종 피부 문제점의 원인이

되는데 독일의 괴팅헨 대학교수인 미쉘 슈미트(michelsshmidt)의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며 또한 피부습진을 발생

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4)잘못된 면도 방법

남성 피부는 반복되는 면도로 인해 피부 손상 및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

기도 한다.많은 남성들이 알칼리 거품으로 면도를 하고,면도 후 피부 보

호용 화장품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일반 거품으로 면도를 할 경우 면도

날에 의한 미세한 피부 손상이 일어나고,피부가 일시적으로 알칼리화 되

어 피부 면역력이 약해져 이로 인하여 피부염이나 모낭염과 같은 피부 질

환을 초래 할 수 있다.

46)김진영,「음주 및 스트레스가 여성의 피부건강에 미치는 영향」,삼육대학교 미용보건

학 석사학위 논문,2010,pp.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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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해환경

현대 사회의 대도시 생활에 있어 공해나 스모그 같은 환경오염은 건강

은물론 건강한 피부의 아름다움까지 해치는 심각한 유해요소이다.남성피

부가 여성피부보다 더 공해에 취약한 이유는 남성들은 대체로 메이크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들과 달리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남성들의 피부

는 그대로 오염물질에 노출되고 여기에 피지분비가 많은 남성피부의 특징

에 결합하면 피지와 노폐물이 끈끈하게 엉겨 붙어 모공 속으로 깊이 침투

하게 된다.남자들 얼굴이 여자보다 검고 칙칙해 보이는 이유 중 하나이기

도 하다47).

6)자외선

자외선에 장시간 과도하게 피부를 노출하면 표피 내부의 수분 량이 감

소하고 진피 내의 결합섬유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용해성 콜라겐에 변성이

생기고 섬유와 되어 불용성 콜라겐으로 변한다.이 때문에 피부는 보습성

과 탄력성을 잃고 노화 현상을 일으킨다48).또한 기미,주근깨 같은 피부

잡티를 생성 할 뿐 아니라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주름을 생성 하는 등,

피부노화의 주범인 동시에 심하면 피부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피부

에겐 최악의 공격물질이다.오존층 파괴가 심해짐에 따라 이제 자외선 차

단은 계절을 초월한 피부 관리 아이템이 되었다.자외선은 단 10분 만으로

도 피부를 충분히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야외활동 20분 전부터 UVA와

UVB가 모두 차단되는 자외선 차단 지수(sunprotectionfactor; SPF)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해야 한다.자외선 차단제는 흐르는 땀에 씻

겨 나가므로 주기적으로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여드름이 있을 경

우 자외선이 여드름 염증을 자극하는 한편 두꺼운 각질을 만들어 모공이

막혀 여드름이 더욱 악화되므로 자외선 노출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49).

47)김희경,「남성피부건강관리와 관리실태 관한 의식도」,건국대학교 향장미용 석사학위

논문,2010,pp.27-32

48)김숙은,김명숙,「성인남성의 피부지식과 피부건강관리 행위에 관한연구」,『한국 피

부미용향장학회』,한국피부미용향작학회,Vol.1no.2,2006pp.121-133

49)이혜원,「여성들의 피부관리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향

장미용 석사학위논문,2009,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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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영양소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표면적인 기관으로 영양 상태

의 변화가 피부 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50).그러므로 피부 표면

상태와 영양소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모든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함이 없어야 하지만,특히 비타민의 결핍이 피부의 색소 침착

을 유발하거나 건성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방은 피지선 기능을 조절해

피부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며 피부 표면을 윤기 있게 한다.아미노산은

피부조직의 재생작용에 관여하므로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 진피세포에

노화가 촉진되어 잔주름이 형성되고 탄력성을 상실하며 박테리아 번식이

잘되어 여드름도 번번히 유발된다51).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 증식을 억제

하고 광선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켜 피부 색소 침착을 방지하고 멜라닌

을 환원시켜 기미의 검은 색소를 완화시키는데 미백제로 쓰인다.균형 잡

힌 영양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피부색과 탄력성 및 저항

성을 잃게 되고 편식이나 과도한 다이어트,폭식 등은 영양의 불균형을 초

래하여 피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그러므로 건강한 피부를 위

해 균형 있는 식생활의 관리가 필요하다52).

3.남성 피부 관리 방법

지금껏 남성을 위한 피부 관리법은 없었다.전형적인 방법으로는 거친

비누로 세안을 하고 면도용 크림을 바르고 면도를 한 후 빨리 헹구어 내

고 알코올이 주성분인 면도용 로션을 바르는 것 이었다.분명 이것은 피부

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이상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남성의 안

면 피부 관리 시 이용하는 방법과 기술들은 여성에게 사용하는 것들과 똑

같다.상담 및 분석,세안,증기요법,박피,흡입,적출,마사지,마스크,보

습 및 피부 정상화 모두 다 중요한 단계이다53).특히 남성들에게 안면 피

50)곽재욱,「영양과 피부질환」,『의약정보』,약업신문사,1993,pp.50-54

51)진세열 외 12명,『 피부영양학 서울』,정담,2002,pp.73-80

52)박영숙 외2명,「젊은 여성에서 영양상태와 피부 지성화의 관련성」,『대한지역사회영

양학회지』,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제11권 제5호,2006,pp.587-597

53)이연희,『2012기초실무 안면피부관리』,광문각,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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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알려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

다.가능한 개인 상담을 하며 모든 관리 단계에 대해 충분히 상담해야 한

다.또한 피부는 하나의 피부타입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나 계절

과 같은 외부환경,수면,식생활,건강상태,연령 그리고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수시로 변호될 수 있으므로 몸 상태와 계절 등을 고

려하면서 피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세안

세안은 미지근한 미온수를 이용하여 피지와 땀,그리고 각종 먼지와 노

폐물로 막혀버린 모공을 열어준 뒤 피지분비량이 많은 코,이마의 T존 부

위를 중심으로 폼 클렌징으로 꼼꼼하게 마사지 하듯 세안하는 것이 좋

다54).비누 세안을 여러 번 하면 피부의 수분 부족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

로 남성의 피부 타입에 맞도록 피지와 노폐물 제거 능력을 높이고 수분을

빼앗지 않는 남성용 폼 클렌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미지근한 물로 충분

히 헹군 후 다시 찬물로 헹군다.

2)면도

남성들의 피부 문제점들은 매일 하게 되는 면도와 관련이 많다.면도는

세안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도를 할 경우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과 세균이 면도 과정에서 생긴 상처 속으로 침투

하여 트러블 유발 및,피부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55).

면도를 하기 전에 스팀타월(steam towel)을 하면 수분이 공급되고 수염

이 부드럽게 되어 면도가 수월해진다.빳빳한 수염일수록 수분을 흡수하여

부드러워 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입 주변과 턱,목의 빳빳한 수염

은 맨 마지막에 면도를 한다.면도기는 저속으로 맞춰져 있는 속도 조정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저속으로 맞춰 놓으면 면도기에 있는 납

작한 판이 피부를 심하게 문지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이런 속도 조절

기능이 있으면 면도를 할 때 특정부분에서는 속도가 빠르며 목이나 턱과

54)채수영 외 2인,『안면피부관리』,공문각,2008,pp.24-32

55)박선영,『깨끗한 피부 남자의 경쟁력』,길벗,2006,pp.10-21



- 22 -

같이 자극에 약하고 민감한 부분에서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잘못된 면도

는 피부를 손상시키고 각종 트러블 및 상처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올바른 면도와 애프터 쉐이브(aftershave)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3)면도 후 수분유지 및 피지 컨트롤

전체적으로 수염이 난 부분은 향수,알코올 혹은 기타 비슷한 물질을 포

함한 면도 로션의 과한 자극으로 인해 민감해 지기 쉽다
70)
.면도는 그 자

체로 피부를 닳게 하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보다 보호하고 관리하는 제

품이 필요하다.매일 하는 면도로 피부의 천연 보습막이 손상되어 메마르

고 윤기 없는 피부로 변하기 쉬우므로 면도와 세안 후에 반드시 스킨로션

과 밀크로션을 사용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 결을 정돈하고 긴장

된 피부를 진정시켜 주어야 한다56).또한 남성의 피부는 남성 호르몬의 영

향으로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는데 철저한 세정과 함께 피지 컨트

롤 제품을 사용하여 피지 분비 밸런스를 맞춰 주어야 한다.부족해지기 쉬

운 수분과 과도한 피지 분비의 밸런스를 맞춰 주어 건강하고 청결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남성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57).

4)자외선 차단제 사용

야외 활동이 잦은 남성들이 간과할 수 있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이다.자외선은 기저층의 멜라노사이트를 자극

하여 멜라닌 합성으로 인한 색소 침착 및 피부 내 콜라겐(collagen;교원

섬유)과 엘라스틴(elastin;탄력섬유)을 파괴시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기

도 한다58).심한 경우 피부 홍반을 동반한 수포 발생 등 염증을 유발하는

선번(sunburn)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휴가지에서만 사용하는 특수 제품이

아닌 일상 적으로 사용하는 필수 제품으로 외출 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를 사용하는 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으로 볼 수 있다74).

56)성미애,「직장 남성들의 피부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숙명여자대학교 향장미용 석

사학위 논문,2005,pp.27-29

57)권영진,「20,30대 남성의 화장품 사용실태 및 요구도에 관한연구」,숙명여자대학교 향

장미용 석사학위 논문,2009,pp.21-40

58)이윤경,『우리가 스킨케어할 때 이야기하는 모든 것』,성안당,2010,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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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세안법

1.세안의 정의 및 기원

세안은 피부 표면의 유성 및 수성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부 청결 및

피부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을 순조롭게 유지함으로써 피부 본래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주는 것이다59).

세제의 기원은 최초로 로마의 박물학 저자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에의

하면 양의 기름과 재로 만든 고형과 액상 형이 존재하였고 그 후 갈레누

스의 약학초보에 수소.영소.양의 기름과 생석회로 강화한 잿물이 비누의

원료로 사용된 세제는 세안이나 세탁용 보다는 보발의 염색용이거나 약용

으로 거의 사용되었으나 후세에 비누의 원료의 원조라고 볼 수 있다.세제

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16∼17세기경 영국의 브리스틀

에 의해 고래 기름을 이용한 액상의 검은 비누가 출현하게 되었다.세제가

본격적으로 화학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다60).

중국은 명나라에서 세제는 “산동의 재령 부근에서 생산되며 쑥이나 여꿔

를 햇볕에 말려 구워서 재로 만든 것에 물을 내려 잿물을 만들고 밀가루

를 섞어 오래 방치하면 침전되어 돌처럼 굳은 것이 비누이다”라고 기록되

어 있다.

기원전 25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이 산양기름과 나무의 재를

끓여서 비누를 만들었다는 기록과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천연 탄산소다를

함유한 물을 세안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알칼리 성분이 피부를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피지중의 지방산을 비누로 사용됨으로써 세정효과를

높여 준 것으로 보여진다.

59)이은혜,『미용화장품학』,예림,2005,pp.41-42

60)김완길,『멋 5000년』,교문사,1980,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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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클렌징 방법과 종류

1)클렌징 방법

잘못된 세안 습관이나 방법은 피부 트러블과 노안의 주범 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올바른 세안 방법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피부관리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깨끗하게 세안하면 피부에 좋다’라고 생각하지만,세안의 습관

에 대해 점검해 보지 않고 있다.세안 전 손을 먼저 씻지 않고 손에 바로

폼클렌징을 사용하면 세균들이 비누와 섞여 얼굴에 묻게 된다.따라서 세

수를 해도 먼지 등이 얼굴에 묻어 트러블을 유발된다.이것은 세안 후 화

장품을 바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또한 세안의 물의 온도에 대해서 너

무 뜨거운 물로 세안 한다면 얼굴이 건조해지고 모공이 넓어져 피부가 쳐

질 수 있다.미지근한 물로 세수한 다음 차가운 물로 헹궈야 모공이 좁혀

진다.모공을 좁혀주는 것이 중요하다.지복합성 피부는 여드름이 T존에

올라온다.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은 세안을 자주 해 깨끗한 피부 상태를 유

지하고자 한다.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잦은 세안은 피부에서 수분을 뺏

어간다.이때 모공은 유분을 뺏기지 않으려 하고,이로 인해 노폐물 이 쌓

이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된다.

세안은 수시로 하기보다는 아침,저녁으로 한 번씩 꼼꼼한 이중 세안을

통해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주고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폼클렌징(form cleansing)은 미세한 거품입자가 나는 제품이 모공

속의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과도하게 피부를 문지르거나 스크럽을 하는 세안은 피부에 자극을 줘

피지분비를 촉진시킨다.잘못된 세안 습관은 오히려 피부 붉어짐이나 여드

름 등을 만들 수 있다.세안 시 피부에 최소한의 자극을 주는게 좋다.손

으로 먼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 문지른다.손보다

물이 먼저 닿는 정도로 둥글리듯 헹구는 것이 좋다61).

61)김별이,「한국 남성의 화장품에 대한 사용실태와 요구도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향

장미용 석사학위논문,2010,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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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클렌징 종류

클렌징의 종류 별로 알아본다면 크림 형태의 클렌저,오일 형태,티슈

형태 그리고 거품 형태의 클렌저가 있다.각각의 형태별로 조금씩 사용하

는 방법이나 적용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62).

먼저 메이크업 지우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크림형태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점성이 있어 각각의 제품에 따라 다소 뻑뻑하게 느껴지는 제형

도 있어서 거품이 잘 나지 않은 경우도 있고,크림을 얼굴에 바로 문지를

경우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사

용 하는 것이 좋다.클렌징크림으로 1차로 색조 화장과 포인트 화장을 깨

끗하게 지우고,다시 2차로 폼클렌징 또는 천연비누로 세안을 해주어야 한

다
82)
.

오일 형태의 클렌저는 클렌징 과정에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이 염려되

는 건성피부나.액체형이라 끈적임 없이 산뜻해서 지성피부에도 인기가 많

다.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에 덜어서 닦아낸 후 물 세안을 따로 하지 않아

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티슈 형태의 클렌저는 물티슈처럼 티슈를 한 장씩 뽑아 쓰는 방식으로

티슈에 묻어있는 클렌저성분이 얼굴을 닦아주면서 클렌징이 되는 클렌저

이다.주로 여행 중에 사용하거나 수정 화장할 때 부분적으로 지우고 다시

화장을 할 때 사용한다.간편하게 클렌징하는 장점이 있으나 꼼꼼하게 클

렌징하기는 역부족이고,꼼꼼히 닦는 과정에서 피부에 자극을 줄 염려도

있으므로 매일 사용하는데는 적합하지 못하다.

거품 타입의 클렌저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크림으로 화장을 깨끗하

게 지운 뒤 2차 세안제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다.화장을 지우고 난 저녁

에 2차세안제로 남아있을 메이크업 잔여물 제거를 위해 사용하기 놓은 클

렌저 이다.또한 폼 클렌저는 아침에 비누 대신 사용하여도 좋은 제품이

다.부드러운 거품으로 자극없이 세안이 되므로 민감한 피부 유형의 경우

가장 좋은 클렌저 중의 하나 이며,모든 피부에 무난하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62)이은미,『순한 폼클렌저 추천-클렌징의 종류』,자연마을,2009,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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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부 유형별 클렌저 사용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그만큼 클

렌징은 매우 중요하다.피부 유형에 맞는 클렌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물론 계절에 따라 피부 상태가 조금씩 변화되기 때문에

피부 상태에 따라 클렌저를 바꿔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83)
.

중성피부의 경우는 가장 이상적이 피부 유형이다.이 경우에는 어떠한

클렌저의 사용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클렌징 워터나 젤,로션,오일 등

모든 제품을 사용하여도 좋다고 볼 수 있다.

지성피부의 경우는 유분이 많은 크림 형태 보다는 산뜻한 워터나 젤 형

태의 클렌저 사용이 유리하다.피지에서 나온 노폐물이 모공을 막아 트러

블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클렌징 후 폼 클렌저로 이중세안 해주

는 것이 필요하다.

건성피부의 경우는 세안 후 피부가 당기는 느낌을 받는 피부유형이다.

따라서 자극이 적고 보습력이 뛰어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면 좋다.유분

과 수분함량이 많은 로션이나 오일 형태의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복합성피부의 경우는 지성과 건성이 복합된 피부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야 하므로 부위별로 클렌징을 해주는 것이 주요하다.T-Zone부위는

지성타입의 제품을 나머지부분은 건성타입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복합

성의 경우 아침과 저녁 꼼꼼한 2중 세안이 필수인 피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피부 유형이 확인되면 피부 유형에 맞는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피부건강관리에 유리하다63).

63)황정선,『내 남자를 튜닝하라』,황금부엉이,2010,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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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딥클렌징 방법과 정의

1)딥클렌징

딥클렌징이란 모공 깊숙한 곳의 피지나 죽은 세포를 깨끗하게 제거해주

는 클렌징 방법이며,일반 클렌징 제품이나 비누를 이용한 세안만으로 모

공 속 피지나 노화된 각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딥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64).딥 클렌징을 하지 않으면 노화 각질

이 모공을 막거나 색조화장의 찌꺼기로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나고,모공이

넓어지는 등 피부 미용에 해를 끼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하지만 매

일 딥 클렌징을 하면 지나치게 유분과 수분을 빼앗길 수 있으므로 피부

타입에 따라 적절한 클렌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에센스는 피부 기저층의 새로운 세포 재생을

돕고 부족한 영양이나 수분을 강력하게 보충하는 제품이다.피부가 노화되

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먼저 고가의 에센스부터 찾지만 실은 에센스보다

는 꾸준한 딥 클렌징과 위클리 각질 제거를 시작하는 것이 피부를 지키는

방법이다.각질 제거는 단순히 피부 표면의 더러운 때를 밀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저층의 새로운 세포의 재생을 자극하는 작용하게 된다65).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전체적으로 재생과 탈락의 주기가 점점 느려지게

된다.이렇게 점점 느려지는 탈락의 강도를 물리적 방법인 각질 제거를 통

해 자극하여 재생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매일매일 조금씩 올라오는 최상위 표면의 각질은 세안을 통해서 화장품의

색소,피부의 노폐물과 함께 떨어져 나가게 된다.피부의 맨 위층에 있는

각질층을 자극 없이 부드럽게 떨어뜨리는 것이 데일리 각질 제거이다.하

지만 데일리 각질 제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1∼2회씩은 반

드시 딥 클렌징을 해야 오랫동안 건강하고 아름답게 피부의 젊음을 유지

할 수 있게 된다66).

64)최수미,「DeepCleansing방법에 따른 피부상태 변화」,광주여자대학교 피부미용 석사

학위 논문,2006,pp.17-32

65)최인순,김명순,「초음파기기와 효소를 이용한 딥클렌징 후 피부상태변화 비교」,『한

국미용건강학회지』,한국미용건강학회,제2권 제2호 통권3호,2009,p.3-17

66)이윤경,「자외선 노출이 피부노화에 미치는 영향」,숙명여자 대학교 가정학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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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딥클렌징의 목적

피부의 각질층은 다른 층에 비하여 양은 적으나 매우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딥클렌징은 이중세안으로 제거되지 않고 피부 각질층에 과

누적 되어 있는 과잉피지를 제거하여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효과적으로

흡수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85)
.이를 위해 피지용해가 이상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성분으로는 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효소(enzyme)

물질과 AHA(alpha-hydroxyacid;과일산)가 이용되고 있으며 스크럽,고

마쥐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 되어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67).

각질제거를 한다는 말은 비늘,막,조각 등을 벗어버린다는 뜻이다."비

늘이나 막의 표면을 제거하다"라는 동사에 "비늘,막 세포에서 분리하거

나 방출하다,비늘이나 얇은 층에서 떨어져 나가다"라는 뜻을 지니며 피

부관리 관점에서 딥클렌징을 생각할 때 건강한 피부재생을 목적으로 자연

적 세포 재생주기를 유지 또는 촉진 시키는 스킨케어의 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표피의 정상적인 세포 주기는 26∼28일 이다.그러나 아니가 들

어감에 따라 자연적인 주기는 28∼40일 이상 변환 될 수 있으며 ‘표피탈

락’이라고 부르는 각화과정은 정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개개의 세포와

세포뭉치들이 탈락되는 것으로 각화과정에 이상이오면 부분적으로 탈락이

안된 각질층의 죽은 각질들이 축적되며 임상적으로 건조 피부로 보이게

된다.각질 형성 세포는 표지의 각층을 이동하면서 층에 따라 세포구조와

기능이 변화한다.개인의 피부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자연적

각화과정보다 약 1∼2주 정도 빠르게 필링 현상이 촉진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각질층의 주요기능은 표피 수분소실을 막아서 피부에서 수분 밸런

스를 조절한다.각질층에는 NMF와 지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다.천연 보습인자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한 효소가 기능을 하루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각질층은 각질 세포막으로 불리는 단백질로 감싸져 있어 수분소실과 이

논문,2007,pp.22-40

67)이경민,『나의 달콤한 메이크업』,그책,2010,pp.1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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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흡수를 막는 장벽기능을 한다68).각질 형성의 세포 기능은 많은 부

분이 밝혀졌는데 사이토카인(Cytokine)을 분비하는 각질형성세포의 활성

도는 피부에 바르는 도포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많은 사례에서 각질 제

거가 실제로 자연적인 세포 재생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피부 표면의 각질 제거를 통해 기저 세포의 발생에서부터 세포 재생비율

이 강화된다는 것은 자연적인 세포 탈락을 위하여 다양한 도구나 물질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각질층이 피부손실의 중요한 장벽이라고 밝혀

진 1940년대 이래 어떤 지질이 각질층에서 중요한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왔으며,처음 리놀레산(renole-acid)을 포함하는 인지질의 연구로부터

1982년 세라마이드1(ceramide1)이 발견된 이후 분자의 극성에 따라 1∼6

세라마이드까지 발견되어 현재까지 그 기능과 구조가 규명되어 있으며 피

부에서의 작용이나 구조 확인 및 특성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딥클렌징의 목적은 죽은 각질 세포 제거를 통해 기저 세포의 발생에

서 자연적인 세포전환을 강화 시켜 각질층의 재생을 도와줌으로 피부의

외관을 개선시켜 가장 이상적인 피부상태를 유지시키는데 있다
11)
.

3)딥클렌징의 방법

얼굴에 각질이 많으면 얼굴 톤이 칙칙하고 피곤해 보에게 된다.화장을

해도 들뜨고 뭉쳐서 보기 싫게된다69).살아 있는 피부 세포는 투명하고 미

세 혈관의 건강한 혈색이 비쳐 양 볼이 발그레한 빛이 나서 활력 있어 보

인다.각질 제거를 위한 딥클렌징을 귀찮다는 핑계로 미루면 안 되는 이유

가 된다.피지선은 자극을 받으면 마찰에 의해서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하는

성질이 있다70).건성 피부라면 피지선의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일주일에 1

∼2회 정도 딥클렌징을 하고,정상 피부인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복합성이나 지성인 경우에는 각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열흘에 한 번이나

68) Candi Eleonora, Schmidt Rainer and Melino Gerry, THE CORNIFIED

ENVELOPE:A MODELOFCELLDEATH IN THE SKIN,Carcinogenesis제31

권 11호.2012,pp2019-2021.

69)김소형,『김소형의 귀족피부 만들기』,넥서스BOOKS,2007,pp.58-60

70)주민숙,김재홍,「피지선 증식」,『진단과치료』,한국의학사,제28권 제1호 통권316호,

2008,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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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에 한 번 정도 딥 클렌징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딥클렌징을 하고 나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각질이 심하게 올라온

다면 제품에서 문제를 찾기보다 너무 세게 문질러 세안한 것은 아닌지 학

인 하여야 한다90).피부는 매우 연약해 스크레치가 나기 쉬운 투명 유리와

같기 때문에 부드러운 성분으로 더 부드럽게 딥클렌징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딥 클렌징 후에는 자극을 준 피부를 달래기 위해서 따뜻한 물로 세

안하는 것이 좋다
90)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피부를 상하게 하니 반드

시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하는 것이 좋다.눈가의 피부는 각질층이 매

우 얇기 때문에 자극을 받으면 주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얼마 있지도

않은 각질을 제거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잔주름을 늘릴 수 있으니 조심하

여야 한다71).

4)딥클렌징의 종류

(1)스크럽(Scrub)타입

스크럽은 알갱이로 각질 제거를 하는 방법입니다.얼굴에 물을 충분히

적신 후 눈가를 제외하고 도포한다.그 다음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

지하는데 부드럽게 잘 깎인 알갱이로 된 제품을 선택해야 자극이 없게 된

다.두세 번 마사지를 하고 미지근한 물로 씻어 낸다
27)
.

이마 :나선형을 그리며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하듯 문지른다.

눈 :눈썹 안쪽에서 조심스럽게 시작하여 다크 서클 주변까지 원을 그

리며 마사지한다.

코 :코 옆을 위,아래로 마사지하며 문지른다.

볼 :볼을 이등분하여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나선형을 그리며 마사지하

듯 문지른다.아래쪽 볼도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하는데 팔자 주름을

펴기 위해 위로 올리면서 문지른다.

71) 이세원,「노화피부에 대한 초음파의 효과」,연세대학교 의학석사학위논문,2002,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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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인중에서 턱 쪽으로 마사지하듯 문지른다.

(2)고마쥐(Gommage)타입

피부 위에 진흙 타입의 각질 제거제를 발라 마르기 전에 살살 밀어 내

면 불필요한 각질층이 진흙과 함께 부드럽게 밀리게 된다
27)
.여기에서 두

가지 주의 사항은 눈가를 제외하고 바른다는 것과 반드시 마르기 전에 밀

어 내야 한다.얼굴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살살 밀어 내고

따뜻한 물로 세안한다.딥클렌징 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피부에 자극

이 되므로 가급적 약지(와 중지)를 사용한다72).

(3)효소와 AHA

과일에서 추출한 효소나 AHA를 이용하면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효소나 AHA를 피부 결에 따라 부드럽게 바르고 몇 분 후 물로

씻어 낸다.효소나 AHA같이 화학적인 딥 클렌징 제품은 피부에 바르고

씻어 내는 타입으로,문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지선을 자극하지 않

아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에 좋다.단,농도에 따라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민감성 피부라면 너무 강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피부의 각질층을 한 층으로 보고 한꺼번에 관리를 하면 안 된다.각질

층은 바로 떨어져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살짝 들린 '박리층'과 바로 밑에

아주 촘촘하고 조밀하게 쌓여 본연의 방패막 기능을 하는 '조밀층'으로 나

눌 수 있는데,클렌징 폼으로 피지와 먼지,메이크업을 닦아 내면서 박리

층을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게 된다.반면 일주일에 한 번,또는 두 번씩 '

딥 클렌징'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본격적인 '각질 제거'는 박리층 밑의 조

밀층을 조금은 적극적으로 밀어 내거나,그 연결 고리를 화학적으로 끊어

예정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떨어뜨리는 것이다73).

깊은 주름이 되기 전의 잔주름은 표피층의 아기 세포를 만드는 기저층

72)송지혜,이연희,「딥 클렌징 후 피부타입에 따른 피부 유,수분 변화 연구」,『한국산

학기술학회논문지』,한국산학기술학회,제10권 제5호,2009,pp.1109-1114

73)이상준,김현주,신민경,『당신의 상식이 피부를 죽인다』,샘앤파커스,2012,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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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줄기 세포들이 허약하기 때문에 생긴다74).28일 주기로 탈락이 되는 표

피의 줄기 세포들은 매우 바쁘고 타이트한 일정을 보내지만 어느 틈엔가

조금씩 그 속도가 저하되는데,이때 주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조금 일찍 탈

락시키는 박리층의 각질 제거는 새로운 피부 세포를 잉태시키는 줄기 세

포들의 게으름과 안일함을 깨워 긴장시키는 좋은 자극제가 된다
39)
.그러므

로 각질 제거를 단순히 때를 밀어 내는 행위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적극

적인 안티에이징의 첫 스텝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각질

제거를 해야 한다.

74)김민송,강상모,「 20-50대 여성의 얼굴과 목 주름에 관한 인식 조사」,『대한피부미용

학회지』,대한피부미용학회,제10권 제3호 통권 제31호,2009,p5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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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제 1절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의 클렌징과 딥클렌징에 대한 인식도

및 사용실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연구 설계를 하였다.

첫째,인구 통계학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수도권 성인 남성에 대하여

현실 상황을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연구 대상(서울 및 수도권 성인남성)의 피부 유형의 파악과,또한

자각하는 피부 유형과 실제 피부 유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로,클렌징과 딥클렌징의 행태에 대한 빈도 측정과 관련 지식에 대

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상을 서울·경기 지방의 20대 이

상 성인남성 400명을 무작위로 표집 하였으며,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

적인 설문내용들을 선행 연구 자료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작성하였다.

연구설계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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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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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절차

연구절차는 설문지 작성의 문항별 추출하고자하는 목적을 두고 제작하

였으며 설문내용의 구성 다음과 같으며 요약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문항분류 질문요약 및 내용 문항 수 (개)

일반사항 개인 성향 8

라이프스타일
수면,식사습관,기호식품 등에

관련된 사항
13

피부 유형 피부유형과 유형 판별 문항
유형 질문 문항 1

유형 판별문항 25

세안관련 지식 세안관련 지식 10

클렌징 실태 클렌징 실태 파악 9

딥클렌징 실태 딥클렌징 실태 파악

딥클렌징 인지파악 1

A형 4

B형 1

C형 7

D형 4

[표 1] 설문 내용 구성 요약

일반 사항을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개인 생활수준과 연령 등 생활환경에

대한 기초 질문으로 구성하여 생활수준에 따른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비교 데이터로 취득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라이프 스타일 문항에서는

개인적으로 건강에 관련된 생활 행태를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

였다.이를 통해서 건강한 생활과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 및 세안에 대한

관심도를 비교 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각 문항에 있어서 일반 사항과 라이프 스타일 항목에 대하여는 선행연구

인 이지수(2003),김수빈(2008),안정화(2011),이인해(2008)그리고 이은숙

(2009)에서 발췌하여 정리 하였으며,문항의 답변 수를 1개 항목을 늘려

세분화된 조사를 실시하였다.자각피부유형과 피부유형을 파악하는 항목은



- 36 -

1개 항목으로 자각 피부유형을 설문하였으며,피부유형에 대하여는 폴라

비가운의 체크 리스트를 사용하였다.폴라 비가운 체크 리스트의 장점은

비교적 정확하게 개인의 피부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을 쉽게 표현하

여 응답자로 하여금 선택이 용이하게 제작되어 피부관리 관련 업종에서

고객 서비스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피부타입 조사서이다.폴라 비가운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대답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자각하는 피부 유형을

답하게 하였다.피부유형 진단에 대한 문항은 피부의 기초 유형을 건성,

중성,복합성,지성,민감성,아토피성으로 나누고 각 문항을 체크 할 때

마다.질문에 대한 긍정요소가 가장 높은 쪽에 해당되는 문항 그룹이 응답

자의 피부 유형으로 판단한다.본 질문 항목에서는 자각하는 피부 유형과

실제 진단되는 피부 유형의 차이를 비교 할 수 있으며,의학적 피부 진단

을 거치지 않고 피부유형을 알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또한 세안관련 지식의 항목은 선행 연구인 인인해(2008)과 이은숙

(2009)의 세안 습관과 실태 항목을 인용하여 정리 하였다.기타 클렌징과

딥클렌징관련 항목은 유사 선행 연구인 공희경(2011)과 이은주(2012)의 문

항을 인용하여 정리 하였다.

선행연구 ‘세안교육프로그램이 피부상태에 미치는 영향’
5)
에서 세안에 대

한 올바른 방법을 제시 하였으며 그에 대한 설문표를 통하여 세안방법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실태를 직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는 올바른 세안 방법은 [표 2]와 같다.

클린젱 실태와 딥클렌징 실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세안 실태를 파악

하고 그에 대한 사용의 의사와 사용배경을 조사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설문의 구성을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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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안 행위

1.세안시 위생습관
-세안제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귀가와 동시에 세안을 한다.

2.세안제의 올바른

사용법

-얼굴에 물을 먼저 묻힌다.

-손에 세안제를 덜어서 거품을 충분히 낸다.

-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 바깥쪽을 향하여 문지른다.

-자신의 피부 유형에 맞는 세안제를 선택한다.

2.헹구는 방법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

-마지막 헹굼 시에는 찬물을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가볍게 물을 튕기듯이 헹군다.

-이마 부위의 헤어라인까지 꼼꼼히 헹군다.

-손을 가위손 모양으로 하여 귀앞과 뒷부분까지 꼼꼼히

헹군다.

-최소 5회 이상의 헹굼을 한다.

4.닦는 방법 -수건으로 자극을 주지 않고 가볍게 누르며 닦는다.

[표 2] 올바른 세안 방법 

<그림 2> 설문지 구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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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대상자 및 자료 분석법

1.연구 대상과 설문기간

위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국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50대의

남성에 대하여 직업,학력,생활환경등을 고려하지 않고 400부를 무작위

배포하여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자 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11월 2일까지 설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단체 설문 배포 및 개인 설문을 작성하여 수집하였

다.수집 방법으로는 단체 설문의 경우 설문 응답이 완료된 설문을 모아

우편으로 접수 받았으며,개인 설문의 경우 현장에서 수집되었다.

2.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입력

과정으로 데이타코딩(data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cleaning)과정을

거쳐,SPSS(StatisticalPackageforSocialScience)v.15.0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

하였다.

첫째,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딥클렌징에 대한 행태 및 실태파악

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세안 관련지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

균차이 검증인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라이프스타일 및 지각하고 있는 피부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하여 범주형 자료에서 비모수 기법인 경우 교차분석(p)을 실시하여 집

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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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제 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현황

1.연구 대상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30대가 35.2%,20대가 30.9%,40

대가 27.9%,50대가 6.0% 순으로 나타났다.결혼 여부는 ‘예’가 50.3%,‘아

니오’가 49.7%로 나타났다.전공 및 직종의 경우에는 ‘이공계열’이 24.6%로

가장 높았고 ‘인문계열’이 22.1%,‘전문직’이 18.3%,‘기타’가 15.1%,‘자영

업’이 9.8%,‘방송연예’가 5.8%,‘의료관련’이 2.5%,‘생산직’이 1.8% 순으로

나타났다.거주지역은 ‘서울’이 54.8%,‘경기’가 45.2%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아파트’가 59.8%로 가장 높았으며 ‘연립주택’이 17.6%,‘단독

주택’이 11.8%,‘기타’가 10.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월수입은 ‘300∼400만원’이 24.9%,‘200∼300만원’이 22.1%,‘500만원 이

상’이 16.6%,‘100∼200만원’이하가 13.3%,‘400∼500만원’이 12.8%,‘100만

원 이하’가 10.3% 순으로 나타났다.한 달 용돈은 ‘50만원 이상’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40∼50만원’이 17.6%,‘30∼40만원’이 15.6%,‘20∼30

만원’이 12.1%,‘10∼20만원’이 10.3%,‘5∼10만원’이 4.3%,‘5만원 이하’가

0.8% 순으로 나타났다.‘피부를 위한 지출’은 ‘3만원 이하’가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3∼5만원’이 23.6%,‘5∼10만원’과 ‘없음’이 10.8%로 나타났

다.‘10∼20만원’은 3.0%,‘20만원 이상’은 2.0% 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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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 구분2 빈도 퍼센트(%)

연령
20대 123 30.9

30대 140 35.2

40대 111 27.9

50대 이상 24 6.0

결혼여부
예 200 50.3

아니오 198 49.7

전공 및 직종

이공계열 98 24.6

인문계열 88 22.1

의료관련 10 2.5

방송연예 23 5.8

전문직 73 18.3

자영업 39 9.8

생산직 7 1.8

기타 60 15.1

거주지역
서울 218 54.8

경기 180 45.2

거주형태

아파트 238 59.8

단독주택 47 11.8

연립주택 70 17.6

기타(자취,하숙 등) 43 10.8

월수입

100만원 이하 41 10.3

100∼200만원 53 13.3

200∼300만원 88 22.1

300∼400만원 99 24.9

400∼500만원 51 12.8

500만원 이상 66 16.6

한 달 용돈

5만원 이하 3 .8

5∼10만원 17 4.3

10∼20만원 41 10.3

20∼30만원 48 12.1

30∼40만원 62 15.6

40∼50만원 70 17.6

50만원 이상 157 39.4

피부를 위한

지출

3만원 이하 198 49.7

3∼5만원 94 23.6

5∼10만원 43 10.8

10∼20만원 12 3.0

20만원 이상 8 2.0

없음 43 10.8

합계 398 100.0

[표 3]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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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대상의 흡연 여부

정도

구분

하루 한갑

이상

(명/%)

하루 한갑

이하

(명/%)

일주일

한갑

(명/%)

안 피움

(명/%)

전체

(명/%)



(p)

연령

20대
23 39 5 56 123

20.716

(.014)

18.7 31.7 4.1 45.5 100.0

30대
12 51 5 72 140

8.6 36.4 3.6 51.4 100.0

40대
26 24 2 59 111

23.4 21.6 1.8 53.2 100.0

50대 이상
4 3 0 17 24

16.7 12.5 .0 70.8 100.0

거주

지역

서울
35 63 5 115 218

1.106

(.776)

16.1 28.9 2.3 52.8 100.0

경기
30 54 7 89 180

16.7 30.0 3.9 49.4 100.0

거주

형태

아파트
37 64 5 132 238

12.043

(.211)

15.5 26.9 2.1 55.5 100.0

단독주택
8 17 0 22 47

17.0 36.2 .0 46.8 100.0

연립주택
15 20 4 31 70

21.4 28.6 5.7 44.3 100.0

기타(자취,

하숙 등)

5 16 3 19 43

11.6 37.2 7.0 44.2 100.0

월소

득

100만원 이하
4 17 1 19 41

13.444

(.568)

9.8 41.5 2.4 46.3 100.0

100∼200만원
10 15 2 26 53

18.9 28.3 3.8 49.1 100.0

200∼300만원
12 30 5 41 88

13.6 34.1 5.7 46.6 100.0

300∼400만원
18 25 1 55 99

18.2 25.3 1.0 55.6 100.0

400∼500만원
6 14 1 30 51

11.8 27.5 2.0 58.8 100.0

500만원 이상
15 16 2 33 66

22.7 24.2 3.0 50.0 100.0

전체
65 117 12 204 398

16.3 29.4 3.0 51.3 100.0

[표 4]연구대상자의 흡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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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여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안 피움’이 가장 높

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0대’의 경우 ‘하루 한 갑 이상’이 18.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고,‘30대’의 경우에는 ‘하루 한 갑 이하’가 36.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40대의 경우’‘하루 한 갑 이상’

이 23.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50대 이상’

의 경우 ‘일주일에 한 갑’이 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또한 ‘안 피움’이

전체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안

피움’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p<.05)

흡연여부를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모두 ‘안 피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하루 한 갑 이하’,‘하루 한 갑 이상’,‘일주일에 한 갑’순으로

나타났다.

흡연여부를 거주 형태별로 모든 영역에서 ‘안 피움’의 비율이 가장 높았

고,‘하루 한 갑 이하’,‘하루 한 갑 이상’,‘일주일에 한 갑’순으로 나타났

다.‘아파트’의 경우 ‘안 피움’의 비율이 55.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연립주택’의 경우 ‘하루 한 갑 이상’이 다른 거주 형태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기타(자취,하숙)’는 ‘하루 한 갑 이하’가 다른 거

주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흡연여부를 월 소득별로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안 피움’의 비율이 가

장 높았고,‘하루 한 갑 이하’,‘하루 한 갑 이상’,‘일주일에 한 갑’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는 ‘하루 한 갑 이상’의 비율이 다른 영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하지만 ‘하루 한 갑 이하’의 비율이 다른 영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300∼400만원’의 경우 ‘일주일에 한

갑’의 비율이1.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00∼500만원’은 ‘안 피움’의 비율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전체

적으로 살펴보면 ‘안 피움’이 51.3%로 가장 높았고,‘하루 한 갑 이하’,‘하

루 한 갑 이상’,‘일주일에 한 갑’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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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 습관 분포

정도

구분

음주량(명/%)
전체 (p)주 3회

이상
주 1회 2주 1회 4주 1회 안마심

연령

20대
27 58 16 12 10 123

17.472
(.133)

22.0% 47.2 13.0 9.8 8.1 100.0

30대
44 58 20 7 11 140

31.4 41.4 14.3 5.0 7.9 100.0

40대
31 44 15 8 13 111

27.9 39.6 13.5 7.2 11.7 100.0

50대
이상

7 8 1 1 7 24

29.2 33.3 4.2 4.2 29.2 100.0

거주

지역

서울
55 86 34 17 26 218

5.688
(.224)

25.2 39.4 15.6 7.8 11.9 100.0

경기
54 82 18 11 15 180

30.0 45.6 10.0 6.1 8.3 100.0

거주

형태

아파트
65 101 33 17 22 238

3.665(.9
89)

27.3 42.4 13.9 7.1 9.2 100.0

단독주택
12 20 7 2 6 47

25.5 42.6 14.9 4.3 12.8 100.0

연립주택
22 28 6 6 8 70

31.4 40.0 8.6 8.6 11.4 100.0

기타(자
취,하숙
등)

10 19 6 3 5 43

23.3 44.2 14.0 7.0 11.6 100.0

월소

득

100만원
이하

14 16 3 3 5 41

27.76
(.115)

34.1 39.0 7.3 7.3 12.2 100.0

100∼200
만원

9 29 4 5 6 53

17.0 54.7 7.5 9.4 11.3 100.0

200∼300
만원

29 29 19 4 7 88

33.0 33.0 21.6 4.5 8.0 100.0

300∼400
만원

28 42 11 7 11 99

28.3 42.4 11.1 7.1 11.1 100.0

400∼500
만원

11 25 9 0 6 51

21.6 49.0 17.6 .0 11.8 100.0

500만원
이상

18 27 6 9 6 66

27.3 40.9 9.1 13.6 9.1 100.0

전체
109 168 52 28 41 398

27.4 42.2 13.1 7.0 10.3 100.0

[표 5]음주 습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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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량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주 1회’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안 마심’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주 1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주 3회 이상’도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주 3회 이상’과 ‘안 마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2

주 1회’와 ‘4주 1회’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음주량을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모두 ‘주 1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주 3회 이상’,‘2주 1회’,‘안마심’,‘4주 1회’순으로 나타났다.

음주량을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모든 거주형태에서 ‘주 1회’가 가장 높

게 나타났고,‘주 3회 이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아파트’의 경우

‘안 마심’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단독주택’의 경우 ‘4주 1회’의 비

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연립주택’의 경우 ‘주 3회 이상’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기타(자취,하숙 등)의 경우 ’주 1회‘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음주량을 월 소득 형태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의 경우 ‘주 3회’이

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00∼200만원’의 경우 ‘주 1회’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200∼300만원’의 경우 ‘2주 1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400∼500만원’은 ‘4주 1회’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주 1회’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주 3회 이

상’,‘2주 1회’,‘안 마심’,‘4주 1회’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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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량 분포

음주량

구분

주량(명/%)

전체


(p)

소주

2병

이상

소주 한병
소주

반병

소주

두잔

이하

연령

20대
31 65 16 7 119

9.62

(.381)

26.1 54.6 13.4 5.9 100.0

30대
38 72 18 6 134

28.4 53.7 13.4 4.5 100.0

40대
24 56 16 8 104

23.1 53.8 15.4 7.7 100.0

50대 이상
3 12 1 4 20

15.0 60.0 5.0 20.0 100.0

거주

지역

서울
48 113 27 19 207

5.509

.138)

23.2 54.6 13.0 9.2 100.0

경기
48 92 24 6 170

28.2 54.1 14.1 3.5 100.0

거주

형

태

아파트
53 128 33 16 230

6.792(.

659)

23.0 55.7 14.3 7.0 100.0

단독주택
10 24 8 2 44

22.7 54.5 18.2 4.5 100.0

연립주택
20 35 5 3 63

31.7 55.6 7.9 4.8 100.0

기타(자취,

하숙 등)

13 18 5 4 40

32.5 45.0 12.5 10.0 100.0

월소

득

100만원

이하

14 19 1 4 38

17.857

(.270)

36.8 50.0 2.6 10.5 100.0

100∼200

만원

10 28 9 4 51

19.6 54.9 17.6 7.8 100.0

200∼300

만원

25 43 13 4 85

29.4 50.6 15.3 4.7 100.0

300∼400

만원

27 50 12 2 91

29.7 54.9 13.2 2.2 100.0

400∼500

만원

7 31 7 5 50

14.0 62.0 14.0 10.0 100.0

500만원

이상

13 34 9 6 62

21.0 54.8 14.5 9.7 100.0

전체
96 205 51 25 377

25.5 54.4 13.5 6.6 100.0

[표 6]주량의 분포



- 46 -

주량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소주 한 병’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30대’의 경우 ‘소주 2병 이상’의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40대’의 경우 ‘소주 반 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50대 이상’은 ‘소주 한 병’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

게 나타났고,‘소주 두 잔’이하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량을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 모두 ‘소주 한 병’이 가

장 높게 나타났고.‘소주 2병 이상’,‘소주 반 병’,‘소주 두 잔 이하’순으로

나타났다.

주량을 거주 형태별로 살펴보면 거주지 모두 ‘소주 한 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소주 2병 이상’,‘소주 반 병’,‘소주 두 잔 이하’순으로 나타났

다.‘아파트’의 경우 ‘소주 한 병’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기타(자

취,하숙 등)’의 경우 ‘소주 2병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량을 월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주 한 병’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100만원 이하’의 경우 ‘소주 2병 이상’이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고,‘400∼500만원’의 경우 ‘소주 한 병’이 62.0%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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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호식품

내용

구분

기호식품(명/%)
전체 (p)

건강 음료 커피류 견과류 기타

연령

20대
33 68 12 10 123

14.67

(.100)

26.8% 55.3 9.8 8.1 100.0

30대
34 83 10 13 140

24.3 59.3 7.1 9.3 100.0

40대
17 68 11 15 111

15.3 61.3 9.9 13.5 100.0

50대

이상

3 14 6 1 24

12.5 58.3 25.0 4.2 100.0

거주

지역

서울
43 137 18 20 218

3.89

(.274)

19.7 62.8 8.3 9.2 100.0

경기
44 96 21 19 180

24.4 53.3 11.7 10.6 100.0

거주

형태

아파트
59 133 24 22 238

11.688(.

232)

24.8 55.9 10.1 9.2 100.0

단독주택
13 30 1 3 47

27.7 63.8 2.1 6.4 100.0

연립주택
10 44 8 8 70

14.3 62.9 11.4 11.4 100.0

기타(자

취,하숙

등)

5 26 6 6 43

11.6 60.5 14.0 14.0 100.0

월소

득

100만원

이하

10 22 4 5 41

9.461(.8

52)

24.4 53.7 9.8 12.2 100.0

100∼200

만원

13 35 2 3 53

24.5 66.0 3.8 5.7 100.0

200∼300

만원

21 48 9 10 88

23.9 54.5 10.2 11.4 100.0

300∼400

만원

16 58 12 13 99

16.2 58.6 12.1 13.1 100.0

400∼500

만원

11 31 6 3 51

21.6 60.8 11.8 5.9 100.0

500만원

이상

16 39 6 5 66

24.2 59.1 9.1 7.6 100.0

전체
87 233 39 39 398

21.9 58.5 9.8 9.8 100.0

[표 7]기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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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식품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음료’는 줄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20대’의 경우 ‘건강음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40대’의 경우 ‘커피류’가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50대 이상’

은 ‘견과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호식품을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모두 ‘커피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음료’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기호식품을 거주 형태별로 살펴보면 ‘커피류’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다.‘아파트’는 ‘건강음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단독주

택’의 경우 ‘커피류’가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호식품을 월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는 ‘건강식품’이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100만원∼200만원’은 ‘커피류’가

66.0%로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견과류’는 ‘300∼

400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커피류’가 58.5%,‘건강음료’가 21.9%,‘견과류’와

‘기타’가 9.8%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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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야외활동 시간

내용

구분

야외활동시간(명 /%)

전체 (p)1시간

이내

1∼3

시간

3∼5

시간
5시간 이상

연령

20대
30 51 22 20 123

30.77

***

(.000)

24.4 41.5 17.9 16.3 100.0

30대
56 58 14 12 140

40.0 41.4 10.0 8.6 100.0

40대
58 29 17 7 111

52.3 26.1 15.3 6.3 100.0

50대 이상
7 8 3 6 24

29.2 33.3 12.5 25.0 100.0

거주

지역

서울
90 79 25 24 218

3.80

(.283)

41.3 36.2 11.5 11.0 100.0

경기
61 67 31 21 180

33.9 37.2 17.2 11.7 100.0

거주

형태

아파트
100 88 26 24 238

17.149

*

(.046)

42.0 37.0 10.9 10.1 100.0

단독주택
13 17 9 8 47

27.7 36.2 19.1 17.0 100.0

연립주택
19 28 17 6 70

27.1 40.0 24.3 8.6 100.0

기타(자취,

하숙 등)

19 13 4 7 43

44.2 30.2 9.3 16.3 100.0

월소

득

100만원

이하

13 13 9 6 41

32.234

**

(.006)

31.7 31.7 22.0 14.6 100.0

100∼200만

원

15 30 3 5 53

28.3 56.6 5.7 9.4 100.0

200∼300만

원

30 36 15 7 88

34.1 40.9 17.0 8.0 100.0

300∼400만

원

38 38 13 10 99

38.4 38.4 13.1 10.1 100.0

400∼500만

원

23 15 10 3 51

45.1 29.4 19.6 5.9 100.0

500만원

이상

32 14 6 14 66

48.5 21.2 9.1 21.2 100.0

전체
151 146 56 45 398

37.9 36.7 14.1 11.3 100.0

*p<.05**p<.01***p<.001

[표 8]야외활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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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시간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1∼3시간’이

41.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30대’의 경우 ‘1∼3시간’과 ‘1시간 이

내’가 각각 41.4%,40.0%로 높게 나타났다.‘40대’의 경우 ‘1시간 이내’가

52.3%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50대 이상’은 ‘5시간 이상’이 다

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야외활동시간을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1시간 이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경기’의 경우 ‘1∼3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야외활동시간을 거주 형태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1시간 이내’가

42.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단독주택’의 경우 ‘1∼3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자취,하숙 등)’는 ‘1시간 이내’가 44.2%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연립주택’의 경우 ‘3∼5시간’이 다른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p<.05).

야외활동시간을 월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는 ‘1시간 이내’와

‘1∼3시간’이 31.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100∼200만원’은 ‘1∼3시

간’이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3∼5시간’은 5.7%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300∼400만원’은 ‘1시간 이내’와 ‘1∼3시간’이38.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500만원 이상’의 경우 ‘1시간 이내’가 48.5%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p<.01).

전체영역에서 살펴보면 ‘1시간 이내’,‘1∼3시간’,‘3∼5시간’,‘5시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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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평균수면 시간

내용

구분

평균수면시간(명 /%)

전체 (p)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기타

연령

20대
26 74 21 2 123

19.877

*

(.019)

21.1 60.2 17.1 1.6 100.0

30대
47 82 10 1 140

33.6 58.6 7.1 .7 100.0

40대
30 75 6 0 111

27.0 67.6 5.4 .0 100.0

50대 이상
7 17 0 0 24

29.2 70.8 .0 .0 100.0

거주

지역

서울
62 138 16 2 218

2.345(.5

04)

28.4 63.3 7.3 .9 100.0

경기
48 110 21 1 180

26.7 61.1 11.7 .6 100.0

거주

형태

아파트
67 153 16 2 238

9.57

(.386)

28.2 64.3 6.7 .8 100.0

단독주택
11 27 9 0 47

23.4 57.4 19.1 .0 100.0

연립주택
20 43 6 1 70

28.6 61.4 8.6 1.4 100.0

기타(자취,

하숙 등)

12 25 6 0 43

27.9 58.1 14.0 .0 100.0

월소

득

100만원

이하

9 25 7 0 41

27.290

*

(.026)

22.0 61.0 17.1 .0 100.0

100∼200

만원

12 29 11 1 53

22.6 54.7 20.8 1.9 100.0

200∼300

만원

21 58 9 0 88

23.9 65.9 10.2 .0 100.0

300∼400

만원

24 69 5 1 99

24.2 69.7 5.1 1.0 100.0

400∼500

만원

17 32 2 0 51

33.3 62.7 3.9 .0 100.0

500만원

이상

27 35 3 1 66

40.9 53.0 4.5 1.5 100.0

전체
110 248 37 3 398

27.6 62.3 9.3 .8 100.0

*p<.05

[표 9]평균수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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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면시간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시간 이상’이 모든 연령에서 가장

높았고,‘4시간 이상’,‘8시간 이상’,‘기타’순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8시간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30대’의 경우 ‘4시간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50대’의 경우 ‘6

시간 이상’이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8시간 이상’과 ‘기타’는

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평균수면시간을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두 지역 모두 ‘6

시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시간 이상’,‘8시간 이상’,‘기타’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면시간을 거주 형태별로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6시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4시간 이상’,‘8시간’,‘기타’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면시간을 월 소득별로 살펴보면 모든 소득에서 ‘6시간 이상’이 가

장 높게 나타났고,‘4시간 이상’,‘8시간’,‘기타’순으로 나타났다.‘4시간 이

상’을 선택한 비율은 소득이 오를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월 소득 ‘100

∼200만원’의 경우 ‘8시간 이상’이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고,‘300∼400만원’은 ‘6시간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400∼

500만원’은 ‘4시간 이상’의 비율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p<.05).

전체영역을 살펴보면 ‘6시간 이상’이 가장 높았고,‘4시간 이상’,‘8시간

이상’,‘기타’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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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운동량의 분포

내용

구분

운동량(명 /%)

전체 (p)매일
2시간
이상

매일
1시간

일주일에
세번

일주일에
한 두번

한달에
한두번

기타

연령

20대
4 25 13 32 40 9 123

30.93
**
(.009)

3.3 20.3 10.6 26.0 32.5 7.3 100.0

30대
2 14 21 54 45 4 140

1.4 10.0 15.0 38.6 32.1 2.9 100.0

40대
4 9 11 53 24 10 111

3.6 8.1 9.9 47.7 21.6 9.0 100.0

50대
이상

2 3 3 11 5 0 24

8.3 12.5 12.5 45.8 20.8 .0 100.0

거주

지역

서울
4 20 25 84 72 13 218

1.8 9.2 11.5 38.5 33.0 6.0 100.0

경기
8 31 23 66 42 10 180

4.4 17.2 12.8 36.7 23.3 5.6 100.0

거주

형태

아파트
6 30 26 100 59 17 238

18.88
(.129)

2.5 12.6 10.9 42.0 24.8 7.1 100.0

단독주택
2 6 5 15 19 0 47

4.3 12.8 10.6 31.9 40.4 .0 100.0

연립주택
2 7 8 26 22 5 70

2.9 10.0 11.4 37.1 31.4 7.1 100.0

기타(자
취,하숙
등)

2 8 9 9 14 1 43

4.7 18.6 20.9 20.9 32.6 2.3 100.0

월소

득

100만원
이하

1 6 7 12 12 3 41

25.353
(.443)

2.4 14.6 17.1 29.3 29.3 7.3 100.0

100∼200
만원

2 8 4 17 19 3 53

3.8 15.1 7.5 32.1 35.8 5.7 100.0

200∼300
만원

3 10 15 30 25 5 88

3.4 11.4 17.0 34.1 28.4 5.7 100.0

300∼400
만원

3 16 16 36 23 5 99

3.0 16.2 16.2 36.4 23.2 5.1 100.0

400∼500
만원

0 5 2 27 12 5 51

.0 9.8 3.9 52.9 23.5 9.8 100.0

500만원
이상

3 6 4 28 23 2 66

4.5 9.1 6.1 42.4 34.8 3.0 100.0

전체
12 51 48 150 114 23 398

3.0 12.8 12.1 37.7 28.6 5.8 100.0

**p<.01

[표 10]운동량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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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량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이 상대

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30대’,‘40대’,‘50대 이상’의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한 달에 한두 번’이 다음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매일 2시간 이상’과 ‘기타’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p<.01).

운동량을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모두 ‘일주일에 한두 번’

이 가장 높았고,‘한 달에 한두 번’이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매일 2

시간 이상’은 두 지역 모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운동량을 거주 형태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이

42.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단독주택’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

이 40.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기타(자취,하숙)의 경우 ’일주일

에 세 번‘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운동량을 월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의 경우 ‘일주일에 세 번’

이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100∼200만원’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400∼500만원’의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일 두 시간 이상’은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운동량

을 전체영역에서 살펴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한

달에 한두 번’,‘매일 한 시간’,‘일주일에 세 번’,‘기타’,‘매일 두 시간 이

상’순으로 나타났다.



- 55 -

9.운동방법

구분
내용

운동방법(명 /%)
전체 (p)

달리기 헬스 걷기 수영 격투계 자전거 기타

연
령

20대
12 44 36 4 4 8 15 123

57.279
***
(.000)

9.8 35.8 29.3 3.3 3.3 6.5 12.2 100.0

30대
12 50 46 1 2 9 20 140

8.6 35.7 32.9 .7 1.4 6.4 14.3 100.0

40대
10 15 54 0 0 4 28 111

9.0 13.5 48.6 .0 .0 3.6 25.2 100.0

50대
이상

0 2 9 0 0 1 12 24

.0 8.3 37.5 .0 .0 4.2 50.0 100.0

거
주
지
역

서울
22 60 85 0 4 15 32 218

14.676
*

(.023)

10.1 27.5 39.0 .0 1.8 6.9 14.7 100.0

경기
12 51 60 5 2 7 43 180

6.7 28.3 33.3 2.8 1.1 3.9 23.9 100.0

거
주
형
태

아파트
17 70 83 1 2 13 52 238

24.47
(.140)

7.1 29.4 34.9 .4 .8 5.5 21.8 100.0

단독
주택

5 9 15 2 1 6 9 47

10.6 19.1 31.9 4.3 2.1 12.8 19.1 100.0

연립
주택

8 20 28 1 1 1 11 70

11.4 28.6 40.0 1.4 1.4 1.4 15.7 100.0

기타(자
취)

4 12 19 1 2 2 3 43

9.3 27.9 44.2 2.3 4.7 4.7 7.0 100.0

월
소
득

100만
이하

2 18 16 1 2 1 1 41

45.62
*

(.034)

4.9 43.9 39.0 2.4 4.9 2.4 2.4 100.0

100∼20
0만원

7 13 21 2 1 3 6 53

13.2 24.5 39.6 3.8 1.9 5.7 11.3 100.0

200∼30
0만원

8 29 24 1 1 5 20 88

9.1 33.0 27.3 1.1 1.1 5.7 22.7 100.0

300∼40
0만원

7 23 31 0 2 10 26 99

7.1 23.2 31.3 .0 2.0 10.1 26.3 100.0

400∼50
0만원

5 12 27 0 0 1 6 51

9.8 23.5 52.9 .0 .0 2.0 11.8 100.0

500만원
이상

5 16 26 1 0 2 16 66

7.6 24.2 39.4 1.5 .0 3.0 24.2 100.0

전체
34 111 145 5 6 22 75 398

8.5 27.9 36.4 1.3 1.5 5.5 18.8 100.0

*p<.05,***p<.001

[표 11]운동방법

운동방법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헬스’가 35.8%로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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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게 나타났다.‘30대’의 경우 ‘헬스’와 ‘걷기’가 35.7%,32.9%로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고,‘40대’의 경우 ‘걷기’가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50대’이상은 ‘기타’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연령대가 높을수록

‘헬스’를 선택한 비율이 작아지고 ‘기타’를 선택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격투기 계통’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운동방법을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걷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헬스’,‘기타’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서울은 ‘수영’이 0.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경기는 ‘격투기 계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운동방법을 거주 형태별로 살펴보면 모든 거주지에서 ‘걷기’가 가장 높

게 나타났고,‘헬스’,‘기타’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아파트’는 ‘헬스’와 ‘기타’

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연립주택’의 경우 ‘달리기’가 다른 거주지에

서 선택한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기타(하숙,자취)의 경

우 ’걷기‘가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동방법을 월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의 경우 ‘헬스’가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고,‘300∼400만원’의 경우 ‘기타’가 26.3%로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400∼500만원’의 경우 ‘걷기’가 52.9%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모든 소득에서 ‘수영’과 ‘격투기 계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p<.05).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걷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헬스’,

‘기타’,‘달리기’,‘자전거’,‘격투기 계통’,‘수영’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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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운동시간

내용
구분

운동시간(명 /%)
전체 (p)30분

이하
30분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이상

연

령

20대
14 64 32 8 118

30.20
***
(.000)

11.9 54.2 27.1 6.8 100.0

30대
26 71 33 9 139

18.7 51.1 23.7 6.5 100.0

40대
24 47 27 13 111

21.6 42.3 24.3 11.7 100.0

50대 이상
3 6 6 9 24

12.5 25.0 25.0 37.5 100.0

거

주

지

역

서울
39 97 55 23 214

1.429
(.699)

18.2 45.3 25.7 10.7 100.0

경기
28 91 43 16 178

15.7 51.1 24.2 9.0 100.0

거

주

형

태

아파트
40 111 62 21 234

5.22
(.815)

17.1 47.4 26.5 9.0 100.0

단독주택
7 26 9 5 47

14.9 55.3 19.1 10.6 100.0

연립주택
12 34 13 9 68

17.6 50.0 19.1 13.2 100.0

기타(자취,
등)

8 17 14 4 43

18.6 39.5 32.6 9.3 100.0

월

소

득

100만 이하
10 18 12 1 41

28.172
*
(.021)

24.4 43.9 29.3 2.4 100.0

100∼
200만

4 29 17 2 52

7.7 55.8 32.7 3.8 100.0

200∼
300만

12 44 19 11 86

14.0 51.2 22.1 12.8 100.0

300∼
400만

19 50 21 7 97

19.6 51.5 21.6 7.2 100.0

400∼
500만

13 23 10 4 50

26.0 46.0 20.0 8.0 100.0

500만 이상
9 24 19 14 66

13.6 36.4 28.8 21.2 100.0

전체
67 188 98 39 392

17.1 48.0 25.0 9.9 100.0

*p<.05,***p<.001

[표 12]운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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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간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30대’,‘40대’는 ‘30분∼1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1시간∼2시간’이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20대’

의 경우 ‘30분∼1시간’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40대’의 경우 ‘30분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50대 이상’의 경우 ‘2시간 이상’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연령대가 높아질수록 ‘30분∼1시간’을 선택한 비율이 줄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p<.001).

운동시간을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두 지역 모두 ‘30분∼1

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1시간∼2시간,’30분 이하‘,’2시간 이상‘순으

로 나타났다.

운동시간을 거주 형태별로 살펴보면 ‘30분∼1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1시간∼2시간’,‘30분 이하’,‘2시간 이상’순으로 나타났다.‘단독주택’의

경우 ‘30분∼1시간’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연립주택’의 경우 ‘2시

간 이상’이 다른 주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기타’의 경우

‘1시간∼2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운동시간을 월 소득별로 살펴보면 ‘30분∼1시간’이 모든 소득에서 높게

나타났다.

‘100∼200만원’의 경우 ‘1시간∼2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400

∼500만원’의 경우 ‘30분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500만원 이

상’의 경우 ‘2시간 이상’이 다른 소득에서 선택한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30분∼1시간’이 가장 높았고,‘1시간∼2시간’,‘30분

이하’,‘2시간 이상’순으로 나타났다.



- 59 -

11.약물복용 여부

내용

구분

약물복용여부(명 /%)
전체 (p)

예 아니오

연령

20대
2 121 123

22.30

***

(.000)

1.6 98.4 100.0

30대
8 132 140

5.7 94.3 100.0

40대
15 96 111

13.5 86.5 100.0

50대 이상
6 18 24

25.0 75.0 100.0

거주

지역

서울
14 204 218

1.254(.263)
6.4 93.6 100.0

경기
17 163 180

9.4 90.6 100.0

거주

형태

아파트
21 217 238

2.216

(.529)

8.8 91.2 100.0

단독주택
4 43 47

8.5 91.5 100.0

연립주택
5 65 70

7.1 92.9 100.0

기타(자취,

하숙 등)

1 42 43

2.3 97.7 100.0

월소

득

100만원

이하

1 40 41

9.437(.093)

2.4 97.6 100.0

100∼200만

원

1 52 53

1.9 98.1 100.0

200∼300만

원

7 81 88

8.0 92.0 100.0

300∼400만

원

7 92 99

7.1 92.9 100.0

400∼500만

원

8 43 51

15.7 84.3 100.0

500만원

이상

7 59 66

10.6 89.4 100.0

전체
31 367 398

7.8 92.2 100.0

***p<.001

[표 13]약물복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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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복용 여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아니오’가 92%로 모든 연령대에

서 높게 나타났다.약물복용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약물복용 여부를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거주자가 ‘경기’

지역의 거주자보다 약물복용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약물복용 여부를 거주 형태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거주자가 ‘약물복

용’비율이 가장 높고,‘단독주택’,‘연립주택’,‘기타’순으로 나타났다.

약물복용 여부를 월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가 약물복용이 가

장 낮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약물복용이 높아지다가 ‘500만원 이상’

에서 다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가 7.8%,‘아니오’가 92.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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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질병종류

내용

구분

질병종류(명 /%)
전체 (p)피부질

환
소화기
질환

혈관질
환

신경계
질환

관절통 기타

연

령

20대
1 3 0 1 0 7 12

16.574(.
345)

8.3 25.0 .0 8.3 .0 58.3 100.0

30대
1 6 2 1 1 9 20

5.0 30.0 10.0 5.0 5.0 45.0 100.0

40대
1 2 10 0 1 20 34

2.9 5.9 29.4 .0 2.9 58.8 100.0

50대
이상

0 1 3 1 0 5 10

.0 10.0 30.0 10.0 .0 50.0 100.0

거

주

지

역

서울
1 6 6 1 1 24 39

2.411
(.790)

2.6 15.4 15.4 2.6 2.6 61.5 100.0

경기
2 6 9 2 1 17 37

5.4 16.2 24.3 5.4 2.7 45.9 100.0

거

주

형

태

아파트
3 6 12 2 1 23 47

14.752(.
469)

6.4 12.8 25.5 4.3 2.1 48.9 100.0

단독주
택

0 3 2 0 0 4 9

.0 33.3 22.2 .0 .0 44.4 100.0

연립주
택

0 3 1 0 1 9 14

.0 21.4 7.1 .0 7.1 64.3 100.0

기타(
자취
등)

0 0 0 1 0 5 6

.0 .0 .0 16.7 .0 83.3 100.0

월

소

득

100만
이하

1 0 0 1 0 3 5

48.962
**
(.003)

20.0 .0 .0 20.0 .0 60.0 100.0

100∼
200만

0 3 0 0 0 9 12

.0 25.0 .0 .0 .0 75.0 100.0

200∼
300만

2 4 0 1 0 12 19

10.5 21.1 .0 5.3 .0 63.2 100.0

300∼
400만

0 5 2 1 0 5 13

.0 38.5 15.4 7.7 .0 38.5 100.0

400∼
500만

0 0 7 0 1 4 12

.0 .0 58.3 .0 8.3 33.3 100.0

500만
이상

0 0 6 0 1 8 15

.0 .0 40.0 .0 6.7 53.3 100.0

전체
3 12 15 3 2 41 76

3.9 15.8 19.7 3.9 2.6 53.9 100.0

**p<.01

[표 14]질병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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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종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기타질환’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피부질환’이 다른 연령대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고,‘30대’의 경우 ‘소화기 질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50대 이

상’은 ‘혈관질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혈관

질환’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질병종류를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소화기 질환’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고,‘경기’의 경우 ‘혈관질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질병종류를 거주 형태별로 살펴보면 모든 거주지에서 ‘기타’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혈관질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단독주택’의 경

우 ‘소화기 질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기타(자취,하숙 등)’는 ‘신

경계 질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질병종류를 월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의 경우 ‘신경계 질환’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100∼200만원’의 경우 ‘소화기 질환’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300∼400만원’의 경우 ‘소화기 질환’이 38.5%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400∼500만원’의 경우 ‘혈관 질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혈관질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p<.01).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혈관질환’,‘소화기

질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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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강보조식품 섭취

내용

구분

건강보조식품섭취

(명 /%) 전체 (p)

예 아니오

연령

20대
28 95 123

10.50

*

(.015)

22.8 77.2 100.0

30대
50 90 140

35.7 64.3 100.0

40대
46 65 111

41.4 58.6 100.0

50대 이상
10 14 24

41.7 58.3 100.0

거주

지역

서울
80 138 218

1.980

(.159)

36.7 63.3 100.0

경기
54 126 180

30.0 70.0 100.0

거주

형태

아파트
87 151 238

3.555(.314)

36.6 63.4 100.0

단독주택
11 36 47

23.4 76.6 100.0

연립주택
21 49 70

30.0 70.0 100.0

기타(자취,

하숙 등)

15 28 43

34.9 65.1 100.0

월소득

100만원

이하

9 32 41

14.234

*

(.014)

22.0 78.0 100.0

100∼200만

원

16 37 53

30.2 69.8 100.0

200∼300만

원

20 68 88

22.7 77.3 100.0

300∼400만

원

37 62 99

37.4 62.6 100.0

400∼500만

원

23 28 51

45.1 54.9 100.0

500만원

이상

29 37 66

43.9 56.1 100.0

전체
134 264 398

33.7 66.3 100.0

*p<.05

[표 15]건강보조식품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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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섭취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보

조식품섭취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20대’의 경우 ‘아니오’가 상대적

으로 높으나 ‘50대 이상’의 경우 ‘예’와 ‘아니오’를 선택한 비율의 차가 작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p<.05).

건강보조식품섭취를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두 지역 모두

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건강보조식품섭취를 거주 형태별로 살펴보면 ‘아니오’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보조식품섭취가 다

른 거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조식품섭취를 월 소득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비율역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100만원 이하’

의 경우 건강보조식품 섭취가 가장 낮았고,‘400∼500만원’의 경우 건강보

조식품 섭취가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가 33.7%,‘아니오’가 66.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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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보조식품 종류

내용

구분

보조식품종류 (명 /%)
전체 (p)

식물성 동물성 약재 기타

연령

20대
20 1 7 5 33

11.03

(.273)

60.6 3.0 21.2 15.2 100.0

30대
32 5 11 8 56

57.1 8.9 19.6 14.3 100.0

40대
21 3 12 17 53

39.6 5.7 22.6 32.1 100.0

50대 이상
5 1 0 3 9

55.6 11.1 .0 33.3 100.0

거주지

역

서울
43 7 20 19 89

1.73

(.628)

48.3 7.9 22.5 21.3 100.0

경기
35 3 10 14 62

56.5 4.8 16.1 22.6 100.0

거주형

태

아파트
53 6 21 19 99

12.561(.183)

53.5 6.1 21.2 19.2 100.0

단독주택
4 1 1 5 11

36.4 9.1 9.1 45.5 100.0

연립주택
12 3 6 2 23

52.2 13.0 26.1 8.7 100.0

기타(자취,

하숙 등)

9 0 2 7 18

50.0 .0 11.1 38.9 100.0

월소득

100만원

이하

6 0 2 3 11

11.990(.680)

54.5 .0 18.2 27.3 100.0

100∼200만

원

9 3 4 5 21

42.9 14.3 19.0 23.8 100.0

200∼300만

원

12 0 4 5 21

57.1 .0 19.0 23.8 100.0

300∼400만

원

18 5 10 9 42

42.9 11.9 23.8 21.4 100.0

400∼500만

원

15 0 6 3 24

62.5 .0 25.0 12.5 100.0

500만원

이상

18 2 4 8 32

56.3 6.3 12.5 25.0 100.0

전체
78 10 30 33 151

51.7 6.6 19.9 21.9 100.0

[표 16]보조식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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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식품종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식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식물성’이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40대’의 경우 ‘약

재’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50대 이상’의 경우 ‘기타’

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조식품종류를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식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약재’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경기’의 경우

‘기타’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조식품종류를 거주 형태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식물성’이 가

장 높게 나타났고,‘단독주택’은 ‘기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연립

주택’의 경우 ‘약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보조식품종류를 월 소득별로 살펴보면 모든 소득에서 ‘식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 ‘기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00∼200만

원’의 경우 ‘동물성’이 다른 소득에서 이를 선택한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400∼500만원’의 경우 ‘약재’가 다른 소득에서 이를 선택한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물성’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기타’,‘약

재’,‘동물성’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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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자각하고 있는 피부유형과 실제유형

1.자각하고 있는 피부 유형

내용
구분

피부타입(명 /%)
전체 (p)

정상 건성 지성 복합성 예민성

연령

20대
28 27 31 21 16 123

27.76
(.006)

22.8 22.0 25.2 17.1 13.0 100.0

30대
20 31 43 32 14 140

14.3 22.1 30.7 22.9 10.0 100.0

40대
22 30 36 21 2 111

19.8 27.0 32.4 18.9 1.8 100.0

50대 이상
6 12 5 0 1 24

25.0 50.0 20.8 .0 4.2 100.0

거주

지역

서울
40 52 63 40 23 218

3.473
(.488)

18.3 23.9 28.9 18.3 10.6 100.0

경기
36 48 52 34 10 180

20.0 26.7 28.9 18.9 5.6 100.0

거주

형태

아파트
45 64 72 38 19 238

9.60
(.650)

18.9 26.9 30.3 16.0 8.0 100.0

단독주택
9 12 14 8 4 47

19.1 25.5 29.8 17.0 8.5 100.0

연립주택
16 14 14 20 6 70

22.9 20.0 20.0 28.6 8.6 100.0

기타(자취,
하숙 등)

6 10 15 8 4 43

14.0 23.3 34.9 18.6 9.3 100.0

월소

득

100만원
이하

9 7 14 5 6 41

24.039
(.241)

22.0 17.1 34.1 12.2 14.6 100.0

100∼200
만원

8 19 11 11 4 53

15.1 35.8 20.8 20.8 7.5 100.0

200∼300
만원

15 21 23 21 8 88

17.0 23.9 26.1 23.9 9.1 100.0

300∼400
만원

25 19 29 18 8 99

25.3 19.2 29.3 18.2 8.1 100.0

400∼500
만원

7 11 18 13 2 51

13.7 21.6 35.3 25.5 3.9 100.0

500만원
이상

12 23 20 6 5 66

18.2 34.8 30.3 9.1 7.6 100.0

전체
76 100 115 74 33 398

19.1 25.1 28.9 18.6 8.3 100.0

[표 17]자각하고 있는 피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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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타입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복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40대’의 경우 ‘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50대 이상’은

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정상’,‘건성’,‘지성’을 선택한 비율이 20%대로 많은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

다(p<.01).

피부타입을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두 지역모두 ‘지성’을 선택한 비율

이 가장 높았고,‘건성’이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예민성’은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

피부타입을 거주 형태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건성’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고,‘연립주택’의 경우 ‘복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기타(하숙,자취 등)의 경우 ’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부타입을 월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200만원’의 경우 ‘건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200∼300만원’의 경우 ‘복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300∼400만원’의 경우 ‘정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0

∼500만원’의 경우 ‘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성’,‘건성’,‘정상’,‘복합성’,‘예민성’순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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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제 피부유형

내용

구분

피부유형(명 /%)
전체 (p)

건성 중성 복합성 민감성 지성 아토피성

연령

20대
10 29 37 12 22 13 123

22.26

(.101)

8.1 23.6 30.1 9.8 17.9 10.6 100.0

30대
18 22 50 11 33 6 140

12.9 15.7 35.7 7.9 23.6 4.3 100.0

40대
11 32 32 11 17 8 111

9.9 28.8 28.8 9.9 15.3 7.2 100.0

50대

이상

4 5 12 1 0 2 24

16.7 20.8 50.0 4.2 .0 8.3 100.0

거주

지역

서울
22 50 58 24 50 14 218 15.644

**

(.008)

10.1 22.9 26.6 11.0 22.9 6.4 100.0

경기
21 38 73 11 22 15 180

11.7 21.1 40.6 6.1 12.2 8.3 100.0

거주

형태

아파트
32 56 75 19 40 16 238

9.632

(.842)

13.4 23.5 31.5 8.0 16.8 6.7 100.0

단독

주택

3 10 16 6 8 4 47

6.4 21.3 34.0 12.8 17.0 8.5 100.0

연립

주택

5 15 24 8 13 5 70

7.1 21.4 34.3 11.4 18.6 7.1 100.0

기타
3 7 16 2 11 4 43

7.0 16.3 37.2 4.7 25.6 9.3 100.0

월소

득

100만

원이하

3 7 16 3 8 4 41

19.343

(.780)

7.3 17.1 39.0 7.3 19.5 9.8 100.0

100∼

200만

4 12 16 6 12 3 53

7.5 22.6 30.2 11.3 22.6 5.7 100.0

200∼

300만

14 20 29 4 15 6 88

15.9 22.7 33.0 4.5 17.0 6.8 100.0

300∼

400만

8 27 31 7 20 6 99

8.1 27.3 31.3 7.1 20.2 6.1 100.0

400∼

500만

6 12 15 8 8 2 51

11.8 23.5 29.4 15.7 15.7 3.9 100.0

500만

이상

8 10 24 7 9 8 66

12.1 15.2 36.4 10.6 13.6 12.1 100.0

전체
43 88 131 35 72 29 398

10.8 22.1 32.9 8.8 18.1 7.3 100.0

**p<.01

[표 18]실제 피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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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유형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복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지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40대’의 경우 ‘중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50대 이상’의 경우 ‘복합성’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부유형을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복합성’,‘중성’,‘지성’

이 각각 26.6%,22.9%,22.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아토피성’이

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기’의 경우 ‘복합성’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민감성’이 6.1%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1).

피부유형을 거주 형태별로 살펴보면 모든 거주지에서 ‘복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중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기타(하숙,자취

등)’의 경우 ‘지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피부유형을 월 소득별로 살펴보면 ‘복합성’이 모든 소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 ‘복합성’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100∼

200만원’의 경우 ‘지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300∼400만원’의 경

우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복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중성’,‘지성’,‘건

성’,‘민감성’,‘아토피성’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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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세안 관련지식

1.세안지식

내용

구분

응답자

(명)

평균

(갯수)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연령

20대 123 6.59 1.911

.930 .426
30대 140 6.40 2.211

40대 111 6.15 1.903

50대 이상 24 6.42 1.863

거주

지역

서울 218 6.44 1.965
.277 .599

경기 180 6.33 2.082

거주

형태

아파트 238 6.22 2.049

2.440 .064
단독주택 47 7.04 1.944

연립주택 70 6.40 2.053

기타(자취,하숙 ) 43 6.63 1.732

월소득

100만원 이하 41 6.59 1.703

.637 .672

100∼200만원 53 6.70 1.917

200∼300만원 88 6.34 1.994

300∼400만원 99 6.45 2.233

400∼500만원 51 6.22 2.230

500만원 이상 66 6.14 1.805

합계 398 6.39 2.017

[표 19]세안지식

세안지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평균 6.59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40대’가 6.1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안지식을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6.44점,‘경기’가 6.33점으로

나타났다.

세안지식을 거주 형태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7.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아파트’가 6.2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안지식을 월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200만원’이 6.70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100만원 이하’가 6.59점으로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00만원 이상’은 6.1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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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클렌징에 대한 행태 및 실태파악

1.세안 횟수 및 세안 시기,세기,온도

구분 횟수 응답자 수 백분율 (%)

세안은 몇 번

1회 14 3.5

2회 274 68.8

3회 95 23.9

4회 5 1.3

5회 9 2.3

6회 1 .3

세안시기

아침 325 81.7

저녁 12 3.0

아침/점심/저녁

이외
58 14.6

합계 395 99.2

무응답 3 .8

세안의 세기

세안제 1번만

사용
3 .8

뽀드득 소리

날때까지
16 4.0

가볍게 세안 37 9.3

기타 1 .3

합계 57 14.3

무응답 341 85.7

물의 온도

찬물 77 19.3

미지근한 물 247 62.1

따스한 물 68 17.1

기타 6 1.5

합계 398 100.0

[표 20]세안 횟수 및 세안 시기,세기,온도

세안 횟수는 ‘2번’이 68.8%로 가장 높았고,‘3번’은 23.9%로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6번’은 0.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안의 세기를 살펴보면(중복선택)‘가볍게 세안’이 64.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뽀드득 소리 날 때까지’가 28.1%로 다음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물의 온도를 살펴보면 ‘미지근한 물’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찬물’과 ‘따스한 물’은 각각 19.3%,17.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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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용하는 클렌저 실태

구분 내용 응답자 수 백분율(%)

사용하는 클렌저

비누 207 52.0

파우더 형태 6 1.5

젤 형태 44 11.1

거품 형태 82 20.6

오일 형태 8 2.0

크림 형태 33 8.3

로션 형태 12 3.0

기타 6 1.5

클렌저가격

1만원 미만 197 49.5

1∼2만원 133 33.4

2∼4만원 62 15.6

5∼10만원 6 1.5

구매처 선호하는

곳

브랜드 55 13.8

효과 213 53.5

가격 84 21.1

디자인 6 1.5

기타 40 10.1

구매경로

인터넷 광고 67 16.8

TV광고 78 19.6

잡지 28 7.0

다른 사람권유 151 37.9

기타 74 18.6

합계 398 100.0

[표 21]사용하는 클렌저 실태

사용하는 클렌저를 살펴보면 ‘비누’가 52.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고,‘거품형태’가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오일 형태’와 ‘파우더 형태’

는 2.0%,1.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클렌저 가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1

∼2만원’,‘2∼4만원’,‘5∼10만원’순으로 나타났다.가격이 낮은 클렌저를

선택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클렌저 구매시 선호하는 것을 살펴보면 ‘효과’가 53.5%로 가장 높았고,

‘가격’이 21.1%로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디자인’은 1.5%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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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저를 구매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권유’가 37.9%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TV광고’,‘기타’,‘인터넷 광고’는 각각 19.6%,18.6%,16.8%

로 나타났다.‘잡지’는 7.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자신의 피부유형에 맞는 클렌저를 사용하는지 여부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

그렇다 69 17.3

보통이다 306 76.9

맞지 않는다 23 5.8

합계 398 100.0

[표 22]자신의 피부유형에 맞는 클렌저를 사용하는지 여부

자신의 피부유형에 맞는 클렌저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보통이

다’가 76.9%로 가장 높았고,‘맞지 않는다’가 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자각피부유형과 실제피부유형의 일치여부에 따른 세안실태

항목
세안

횟수
내용

일치여부
전체

일치 불일치

세안은 

몇 번

1.00
응답자 수 4 10 14

.875

(.972)

백분율(%) 28.6 71.4 100.0

2.00
응답자 수 67 207 274

백분율(%) 24.5 75.5 100.0

3.00
응답자 수 24 71 95

백분율(%) 25.3 74.7 100.0

4.00
응답자 수 1 4 5

백분율(%) 20.0 80.0 100.0

5.00
응답자 수 3 6 9

백분율(%) 33.3 66.7 100.0

6.00
응답자 수 0 1 1

백분율(%) .0 100.0 100.0

전체
응답자 수 99 299 398

백분율(%) 24.9 75.1 100.0

[표 23]자각피부타입과 실제피부타입의 일치여부에 따른 세안실태(횟수)



- 75 -

자각피부타입과 실제피부타입에 대한 일치와 불일치 군에 대하여 세안

실태를 비교 하여보면 [표 23]과 같다.전체적으로 자각피부타입과 실제

피부 타입에 대하여 일치하는 경우가 24.9% 밖에 되지 않는다.또한 일반

적으로 하루에 두 번 세안 한다는 응답자가 274명으로 대다수 인 반면에

하루 5번 정도로 자신의 세안 상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경

우에서 실제피부타입과 자각피부타입이 33.3%로 가장 많이 일치 한다.

이러한 결과는 [표 24]에 자각피부타입과 실제피부타입이 일치하는 경

우가 오히려 세안관련 지식에서 불일치하는 경우보다 더 낮은 평가(6.28

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세안의 방법에 있어 비교된 내용인 [표 25]에서

잘못된 세안 방법에 기인된 결과라고 본다. [표 25]에서 피부타입이 일치

하는 경우에 뽀드득 소리 날 때까지 세안한다는 좋지 않는 방법의 세안방

법 응답자가 38.6%나 차지해 실제 피부유형 자각과 세안 방법과 또는 세

안 지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응답자 

수(명)

세안지식

 정답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일치 99 6.28 2.031

.385 .535불일치 299 6.43 2.014

합계 398 6.39 2.017

[표 24] 자각피부유형과 실제피부유형의 일치도에 따른 세안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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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안방법 내용
일치여부

전체 유의확률
일치 불일치

세안의 

세기

세안제를 

여러번 사용

응답자 수 5 22 27

7.105

(.213)

백분율(%) 18.5 81.5 100.0

세안제를 

1번만 사용

응답자 수 54 183 237

백분율(%) 22.8 77.2 100.0

뽀드득 소리 

날 때까지

응답자 수 17 27 44

백분율(%) 38.6 61.4 100.0

가볍게 세안
응답자 수 21 60 81

백분율(%) 25.9 74.1 100.0

도구를 

사용하여 세안

응답자 수 0 4 4

백분율(%) .0 100.0 100.0

기타
응답자 수 1 2 3

백분율(%) 33.3 66.7 100.0

전체
응답자 수 98 298 396

백분율(%) 24.7 75.3 100.0

[표 25]  자각피부유형과 실제피부유형의 일치도에 따른 세안방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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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각피부유형과 실제피부유형의 일치도에 따른 사용 클렌저

클렌저

종류
내용

일치여부
전체

일치 불일치

사용하는

클렌저

비누
응답자 수(명) 54 153 207

백문율(%) 26.1 73.9 100.0

파우더 형태
응답자 수(명) 4 2 6

백문율(%) 66.7 33.3 100.0

젤 형태
응답자 수(명) 11 33 44

백문율(%) 25.0 75.0 100.0

거품 형태
응답자 수(명) 19 63 82

백문율(%) 23.2 76.8 100.0

오일 형태
응답자 수(명) 1 7 8

백문율(%) 12.5 87.5 100.0

크림 형태
응답자 수(명) 4 29 33

백문율(%) 12.1 87.9 100.0

로션 형태
응답자 수(명) 5 7 12

백문율(%) 41.7 58.3 100.0

기타
응답자 수(명) 1 5 6

백문율(%) 16.7 83.3 100.0

전체
응답자 수(명) 99 299 398

백문율(%) 24.9 75.1 100.0

[표 26] 자각피부유형과 실제피부유형의 일치도에 따른 클렌징종류 

자각피부타입과 실제피부타입의 일치도에 따른 클렌저 사용 종류에서는

일반적으로 비누를 사용 할 것으로 기대 되었으며,피부타입이 일치하는

경우나 일치하는 경우 모두 비누를 선호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누 이외의 사용자는 극히 적은 수가 응답하였으며 그중에 거품형태의

클렌저를 사용하는 사람이 82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피부타입 일치도는

23%로 높지 못하였다.파우더 형태나 로션형태의 사용자들은 응답자 수가

통 6명과 12명인데 반해 각각 피부타입의 일치도에 있어서 66.7%와

41.7%로 높게 나타났다.또한 오일형태와 크림형태의 사용자는 각각 8명

과 33명이 대답하였으나 피부타입 일치도는 12.5%와 12.1%로 오히려 다

른 형태 및 비누 사용자들보다 낮게 나타났다.오일이나 크림형태의 클렌

저 사용자들 경우 피부타입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필요하고 또한 피부타

입에 맞는 클렌저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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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딥클렌징에 대한 행태 및 실태파악

1.딥클렌징에 대한 인식

구분 내용 응답자 수 백분율 (%)

인식여부
알고 있다 137 34.4

모른다 261 65.6

딥클렌저에 대해

모르는 이유

관심이 없어서 195 49.0

주변에 여성이 없어서 10 2.5

화장을 안해서 35 8.8

기타 4 1.0

합계 244 61.3

사용의사 여부

예 82 33.6

아니오 162 66.4

합계 244 100.0

사용의사가 없는

이유

잘 몰라서 38 22.5

귀찮아서 56 33.1

남자라서 19 11.2

관심이 없어서 53 31.4

기타 3 1.8

합계 169 100.0

사용의사가 없는

이유

피부관리에 관심이

생겨서
31 25.0

피부가 좋아질 것

같아서
69 55.6

호기심 12 9.7

외모에 대한 자신감

회복
9 7.3

기타 3 2.4

합계 124 100.0

[표 27]딥클렌징에 대한 인식

딥클렌징에 대해 아는지 살펴보면 ‘모른다’가 65.6%,‘알고 있다’가

34.4%로 나타났다.

딥클렌저에 대해 모르는 이유를 살펴보면 ‘관심이 없어서’가 79.9%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화장을 안 해서’가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주변에

여성이 없어서’와 ‘기타’가 각각 4.1%,1.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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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클렌저를 사용할 의사를 살펴보면 ‘예’가 33.6%,‘아니오’가 66.4%로

나타났다.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살펴보면 ‘귀찮아서’

와 ‘관심이 없어서’가 각각 33.1%,31.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용할 의사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살펴보면 ‘피부가 좋아질 것

같아서’가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피부 관리에 관심이 생겨서’가

25.0%로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외모에 대한 자신감 회복’은 7.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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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딥클렌징 사용유무

구분 내용 응답자 수 백분율 (%)

사용유무

예 112 38.5

아니오 179 61.5

합계 291 100.0

처음 사용한

계기

피부관리 때문에 54 13.6

화장을 해서 7 1.8

선물을 받아서 24 6.0

호기심 19 4.8

광고를 보고 6 1.5

기타 12 3.0

합계 122 30.7

사용횟수

1번 35 29.7

2번 22 18.6

3번 21 17.8

4번 이상 15 12.7

기타 25 21.2

합계 118 100.0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딥클렌저

폼클렌징(거품나는 형태) 65 55.6

파우더 형태(가루 형태) 3 2.6

젤 형태 11 9.4

고마쥐(때처럼 밀리는 형태) 6 5.1

스크럽(알갱이 형태) 22 18.8

기타 10 8.5

합계 117 100.0

가격대

1만원 미만 14 12.2

1∼2만원 42 36.5

2∼3만원 44 38.3

3∼4만원 13 11.3

4만원 이상 2 1.7

합계 115 100.0

구입경로

인터넷광고 19 16.5

TV광고 16 13.9

잡지 9 7.8

지인의 권유 58 50.4

기타 13 11.3

합계 115 100.0

[표 28]딥클렌징 사용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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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클렌징 사용유무를 살펴보면 ‘예’가 38.5%,‘아니오’가 61.5%로 나타났

다.

처음 사용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피부 관리 때문에’가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선물을 받아서’와 ‘호기심’이 각각 19.7%,15.6%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화장을 해서’와 ‘광고를 보고’는 각각 5.7%,4.9%로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딥클렌징 사용 횟수를 살펴보면 횟수가 많아질수록 선택한 비율은 낮아

지는 것을 볼 수 있다.‘1번’은 29.7%로 가장 높고,‘4번 이상’은 12.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딥클렌저를 살펴보면 ‘폼 클렌징’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스크럽’이 18.8%로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파우더

형태’는 2.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딥클렌저의 가격대를 살펴보면 ‘2∼3만원’과 ‘1∼2만원’이 각각 38.3%,

3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4만원 이상’은 1.7%로 가장 낮게 나

타났다.

딥클렌저의 구입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살펴보면 ‘지인의 권유’가 50.4%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인터넷 광고’는 16.5%로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잡지’는 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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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딥클렌저 구매 시 선호,효과,사용 못하는 이유

구분 내용 응답자 수 백분율 (%)

딥클렌저 구매시 가장

선호하는 것

브랜드 11 9.5

효과 69 59.5

가격 10 8.6

지인의 권유 19 16.4

기타 7 6.0

합계 116 100.0

딥클렌저 사용이

피부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

매우 효과 크다 8 6.9

효과 있다 48 41.4

보통이다 54 46.6

효과 없다 4 3.4

전혀 효과 없다 2 1.7

합계 116 100.0

사용하지 못한 이유

번거로워서 70 36.8

효과 없을 것 같아서 15 7.9

비싸서 2 1.1

제품에 대해 잘

몰라서
89 46.8

기타 14 7.4

합계 190 100.0

[표 29]딥클렌저 구매 시 선호,효과,사용 못하는 이유

딥클렌저 구매 시 가장 선호하는 것을 살펴보면 ‘효과’가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가격’과 ‘기타’는 각각 8.6%,6.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딥클렌저 사용이 피부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46.6%,‘효과 있다’가 41.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전

혀 효과 없다’는 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제품에 대해 잘 몰라서’가 46.8%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번거로워서’가 36.8%로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싸서’는 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는 화장품 회사나 관련 업종에

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클렌징과 딥클렌징에 대해 홍보하고 마케

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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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용의사 및 사용의사에 대한 이유

구분 내용 응답자 수 백분율 (%)

사용할 의사

예 82 43.9

아니오 105 56.1

합계 187 100.0

사용할 의사가 

있다면 이유

피부관리에 관심이 

생겨서
20 21.5

피부가 좋아질 것 

같아서
62 66.7

호기심 3 3.2

외모에 대한 자신감 

회복
6 6.5

기타 2 2.2

합계 93 100.0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이유

쑥스러워서 1 .9

번거로워서 57 49.6

효과 없을 것 같아서 6 5.2

비싸서 5 4.3

제품에 대해 잘 몰라서 34 29.6

기타 12 10.4

합계 115 100.0

[표 30]사용의사 및 사용의사에 대한 이유

사용할 의사를 살펴보면 ‘예’가 43.9%,‘아니오’가 56.1%로 나타났다.

사용할 의사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살펴보면 ‘피부가 좋아질 것

같아서’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피부 관리에 관심이 생겨서’가

21.5%로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호기심’과 ‘기타’는 각각 3.2%,2.2%

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어떤 때문인지를 살

펴보면 ‘번거로워서’가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제품에 대해 잘 몰라

서’가 29.6%로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쑥스러워서’는 0.9%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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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각피부유형과 실제피부유형의 일치도에 따른 딥클렌징 지식

항목 구분 내용
일치여부

전체 유의확률
일치 불일치

딥클렌징

인식여부

알고 있다
응답자수 44 93 137

5.864

(.015)

백분율(%) 32.1 67.9 100.0

모른다
응답자수 55 206 261

백분율(%) 21.1 78.9 100.0

전체
응답자수 99 299 398

백분율(%) 24.9 75.1 100.0

[표 31]자각피부유형과 실제피부유형의 일치도에 따른 딥클렌징 지식

자각피부유형과 실제피부유형의 일치도에 따른 딥클렌징에 대한 지식은

[표 31]과 같이 나타났다.딥클렌징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전

체 응답자 400명 중에 137명 밖에 되지 않지만 자신의 피부유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은 딥클렌징을 모르는 사람보다 32.1%로 높게 나

타났다.이것은 딥클렌징을 알고 있을 만큼 피부에 대해 관심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반면에 딥클렌징을 모른다고 답한 경우 자신의

피부유형에 대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78.9%로 대부분의 경우 자신

의 피부유형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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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각피부유형과 실제피부유형의 일치도에 따른 딥클렌징 경험

항목 구분 내용
일치여부

전체 유의확률
일치 불일치

딥클렌징

경험의

이유

피부관리

때문에

응답자 수 14 40 54

2.869

(.720)

백분율(%) 25.9% 74.1% 100.0%

화장을

해서

응답자 수 2 5 7

백분율(%) 28.6% 71.4% 100.0%

선물을

받아서

응답자 수 4 20 24

백분율(%) 16.7% 83.3% 100.0%

호기심
응답자 수 5 14 19

백분율(%) 26.3% 73.7% 100.0%

광고를

보고

응답자 수 2 4 6

백분율(%) 33.3% 66.7% 100.0%

기타
응답자 수 1 11 12

백분율(%) 8.3% 91.7% 100.0%

전체
응답자 수 28 94 122

백분율(%) 23.0% 77.0% 100.0%

[표 32] 자각피부유형과 실제피부유형의 일치도에 따른 딥클렌징 경험이유

자각피부유형과 실제 피부 유형의 일치도에 따른 딥클렌저 사용 경험의

이유는 [표 32]와 같다.딥클렌저를 사용 해봤다는 경험자는 총 122명이

응답하였다.실제 자신의 피부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집단 군에서

는 광고를 보고 사용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33.3%로 기타 20%대의 다른

이유에 따른 경험보다 많았다.이는 아직까지는 대중매체를 통해 많은 경

우가 피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대중매체를 통한

피부관리의 관심 증가는 매체를 통한 톱스타나 개인을 동일시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동경과 선호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자신의 피부유형을

잘못 자각한 군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사용해보았다는 경우

가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83.3%로 나타났다.이 경우는 비교적 자신

의 피부유형을 잘 모르는 경우의 응답자들은 대부분 자발적 피부관리 보

다 수동적 방법이나 제안에 의해 피부관리를 경험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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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각피부유형과 실제피부유형의 일치도에 따른 사용 딥클렌저

항목 구분 내용
일치여부

전체 유의확률
일치 불일치

사용 딥클렌저

폼클렌징

(거품나는 형태)

사용자수 14 51 65

5.273

(.383)

백분율

(%)
21.5 78.5 100.0

파우더 형태

(가루 형태)

사용자수 0 3 3

백분율

(%)
.0 100.0 100.0

젤 형태

사용자수 3 8 11

백분율

(%)
27.3 72.7 100.0

고마쥐(때처럼

밀리는 형태)

사용자수 3 3 6

백분율

(%)
50.0 50.0 100.0

스크럽

(알갱이 형태)

사용자수 4 18 22

백분율

(%)
18.2 81.8 100.0

기타

사용자수 4 6 10

백분율

(%)
40.0 60.0 100.0

전체

사용자수 28 89 117

백분율

(%)
23.9 76.1 100.0

[표 33] 자각피부유형과 실제피부유형의 일치도에 따른 사용 딥클렌저

자각파부 유형과 실제 피부유형의 일치도에 따른 사용자들의 딥클렌저

사용을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피부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는 딥클렌저를

사용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 총 117명 중에 28명으로 23.9% 만이 자각피부

유형과 실제 피부 유형이 일치했다.가장 많이 사용한 딥클렌저는 폼클렌

징 형태로서 65명 이었다.반면에 고마쥐를 사용한 사용자는 6명으로 통

계를 위한 데이터 처리에 부적할 만큼 적은 수가 사용하였다.대부분의 성

인 남성의 경우 딥클렌징까지 경험하더라도 실제 자신의 피부유형과 자각

하는 피부유형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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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절 결과 분석

1.비교분석

서울 및 경기 일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들의 경우 소득

과 주거환경이 안정 될수록 피부건강을 헤치는 행위 요소가 줄어들게 되

고,피부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피부건강과 밀접한 흡연에 대

하여 피우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20대를 제외하고 모두 51%이상

으로 나타났다.단순히 피부건강을 위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변화

되어 가고 있다.거주 형태에 따라서 볼 때도 아파트 거주 형태 일 때 금

연의 비율은 55.5%로 단독형태(46.8%)와 연립 형태(44.3%)보다 높게 나타

났다.이는 단독이나 연립상태 보다 아파트 거주 상태의 생활 소득이 높고

또한 대규모의 인구 집단화 되어 있는 공동의 공간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응답자들의 자각 피부 유형과 실제 유형에 있어서 많

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40대 남성의 경

우 자각피부 유형이 지성인 반면에 실제 유형은 복합성으로 나타났다.복

합성의 경우 자각하는 피부유형이 혼돈되는 이유가 많을 수 있어 피부자

각 오류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남성들의 피부관리 지출 비용에 대하여

선행연구(안정화,2011)에서는 월평균 5만원 미만(73.4%)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설문의 결과로 5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82.9%를 지출 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20대 남성의 경우 자각 피부 타입이 정상,건성,지성이 비교적 고른 분

포를 보이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성의 높아진다.비교적 열악한 생활

환경의 경우 자신의 피부를 지성으로 자각하는 확률이 높았다.이에 대하

여 생활환경은 피부 세안 및 클렌징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추가적으로 생활환경에 따른 클렌징의 방법과 효과를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또한 클렌징과 딥클렌징의 실태에

따라 피부타입을 개선하거나 변화 시키는 요소에 대한 연관성이 연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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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피부 유형에 대하여 선행연구(안정화,2011)에서는 지성이 30.8%,건성

26.4%,정상 15.8%,복합성 12.4% 예민성이 10.3% 로 나타난 것에 비교

하여,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지성은 18.1%,건성 10.8%,중

성 22.1%,복합성 32.9%,민감성 8.8%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첫째로,이는 선행연구에서는 20대 남자 대학생과 50대까지

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서울 지역과 원주 지역을 국한하여 조사한 결과

로 본 연구에서 400명의 서울 및 수도권을 표본으로 하는 광범위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둘째로 본 연구에서 설문되어진 내용에

대하여 정상피부에 해당되는 경우와 복합성과 중성피부에 해당되는 경우

답변 중복과 모호성에서 얻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남성들이 피부 유형을 자각하는 것과 실제 피부유형의 객관적 측정에

의한 판단과 일치성을 연구한 선행연구 김유선(2008)75)에서 성인 남성이

자각하는 피부 유형과 주객관적 평가도구로 파악한 피부 유형과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건성 피부로 자각하는 경우 실제 피부의 수분이 전형적 건성

피부의 수분 보다 많게 측정되었고,지성이라고 자각한 피부도 실제 전형

적인 지성피부에서 측정되는 유분의 양보다 적게 측정 되었다.실제 남성

들의 경우 자각하는 피부 유형이 측정 피부 유형이 다소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본 연구 에서도 동일한 자각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자각하는 피

부 타입의 경우 연령별로 차이는 있지만 30대는 복합성으로 자각,40대의

경우 지성으로 자각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은 건성

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피부 유형에 있어서는 30대는 지성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40대의 경우 중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이런 결과를 볼 때 선행연구31)와 동일한 결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세안관련 지식은 총 10개 문항 중에 비교적 균일하게 6∼7문항의 정답

을 고르는 것으로 보아 양호한 세안 지식을 가지고 있다.

클렌징 방법에서 가장 큰 많이 범하는 잘못된 방법으로는 ‘뽀드득 소리

75)김유선 외 4명,「성인남성이 자각하는 피부형과 주객관적 평가도구와의 일치성」,

『한국미용학회지』,한국미용학회,Vol14,No.3,2008,p2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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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때 까지 씻는다’로 28.1%나 선택하였다.

세안 습관에 있어서 선행연구는 김종임(2007)76)에서는 하루 2회가

67.8%이고 젊은 층 일수록 세안의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어 진다는 결과를

발표 하였으며,본 연구에서도 하루 2회 세안이 68.8%로 선행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를 보여 준다.세안 시 세척하는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미온수를

적용한다는 답변이 62.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세안의 세기에 있어서도

64.9%로 가볍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클렌저의 가격은 1만원 미만

(49.5%)의 단순한 비누 세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52%로 가장 많이 나타

났다.이외 클렌저 사용은 오일과 파우더 형태가 각각 2.0%와 1.5%로 미

약 하였다.

클렌저의 구매 시 선호 선택 항목은 효과면으로 53.5%로 가장 높았으

며,구매 경로는 다른 사람의 권유(37.9%)로 나타났다.딥클렌저의 사용

유무에서 ‘딥클렌저를 모른다’가 65.6%로 나타난 것과 모르는 이유가 ‘관

심 없음’(79.9%)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남성들의 피부건강을 위해 관

련 업종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과 홍보 전략을 구상하여

야 할 것 으로 보인다.딥클렌저 사용 희망에 있어서 여전히 부정적 의사

가 66.4%로 나타났으며,그 이유가 귀찮거나 관심이 없음으로 나타났다.

딥클렌저의 사용 유무에서 ‘예’로 답한 경우가 38.5% ‘아니오’가 61.5%이

며 사용자의 대부분은 피부관리 때문(44.3%)이라고 답변 하였다.사용자들

이 가장 많이 선택한 딥클렌저는 폼클렌저(55.6%)로 나타났다.구매 시 경

로 및 정보 취득은 여전히 ‘지인의 권유’(50.4%)로 나타나 화장품 및 피부

관련 업종의 적극적인 홍보 미흡이 드러나고 있다.클렌징과 마찬가지로

딥클렌징에 있어서 남성들에게 가장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른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76)김종임,「세안(클렌징)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 조사연구」,『대한 피부학회지』,대한피

부학회,Vol5No3,2007,pp.109-112



- 90 -

2.연구가설 검증 및 고찰

본 연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설을 하였으며,각각의 설정 가설에 대하

여 본 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성인 남성은 경제력,생활환경 그리고 연령에 따라 피부에 대한

관심도와 피부관리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하여 나이가 들어감

에 따라 일반생활 방식의 발전과 변화를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

한 육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삶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었다.더불어 피부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기호품이 변화 되고 있으며,취침시간,운동시간,

운동의 방법들도 신체적으로 무리가 적고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었

다.

둘째,‘성인남성의 경제력,생활환경 그리고 연령에 따라 클렌징과 딥클

렌징에 대한 인식실태와 관리 실태가 차이를 보일 것이다.’에서 클렌징이

나 딥클렌징에 상관없이 연령대별 클렌징의 인식 실태와 행위는 별다른

차이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단,경제력에 따라 피부건강에 대하

여 경제력이 우수한 쪽에서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모든 경우에 대하여 딥클렌징에 대해 ‘잘 모른다’와 ‘관

심없음’의 답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또한 아직까지도 대부분

의 성인 남성의 경우 세안에 대하여 평소 하던 습관대로 세안하는데 ‘비

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이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오던 방법대

로 세안 및 클렌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특별히 직업군으로 보면 전문가

나 관련업종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셋째,‘성인 남성들의 대부분은 실제 피부타입과 인식하고 있는 피부

타입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서는 선행연구(김종임,2007)에서 드러난 결

과와 마찬가지로 인식과 실제 타입의 차이가 발견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성인남성은 1차 클렌징에서 2차 딥클렌징까지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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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를 하는 비율이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그 답변으로 딥클렌징에

대하여 ‘모른다’답변이 65.6%를 차지하고 이중에 사용의사를 묻는 항목에

서도 66.4%로 부정적인 대답을 하여 대부분의 성인 남성은 클렌징 상태에

서 피부관리를 하고 딥클렌징까지 피부관리를 연계하여 실시하지 않고 있

거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성인 남성들 중에 실제피부타입과 자각 피부타입간에 차이가 있

는 군과 없는 군은 피부에 대한 관심도,클렌징과 딥클렌징 그리고 관리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서는 실제로 자각하는 피부 유형과 실제 피

부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는 비교적 피부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도를 나타

냈고 피부건강 관리의 행태 또한 올바른 태도를 보여줬다.클렌징의 실태,

클렌저의 사용,클렌징의 횟수,팁클렌저에 대한 인식,딥클렌저의 사용 빈

도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딥클렌저의 유형에서도 자각피부유형과 실제피

부유형이 일치하는 경우에 모든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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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서울 및 경기 일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클

렌징과 딥클렌징 인식도와 사용 실태를 연구하기 위하여 설문을 작성하고

400명의 모집단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으로 조사된 데이터

는 SPSS(StatisticalPackageforSocialScience)v.15.0통계패키지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평균차이 검증인 Ttest와 일원변량분석

(OnewayAnova)을 실시하였다.라이프스타일 및 지각하고 있는 피부유

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범주형 자료에서 비모수 기법인 경우 교차

분석(p)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인 남성들은 소득과 주거환경이 안정 될수록 피부건강을 헤치는 행위

요소가 줄어들게 되고,피부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피부건강

과 밀접한 흡연에 대하여 피우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20대를 제외

하고 모두 51%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남성들의 자각 피부 유형과 실제 유형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40대 남성의 경우 자각피부

유형이 지성인 반면에 실제 유형은 복합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피부관리를 위해 성인남성이 지출하는 한 달 평균 비용은

5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82.9%를 지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인 남성의 피부 유형은 지성 18.1%,건성

10.8%,중성 22.1%,복합성 32.9%,민감성 8.8%로 나타났다.

세안관련 지식은 총 10개 문항 중에 비교적 균일하게 6∼7문항의 정

답을 고르는 것으로 보아 양호한 세안 지식을 가지고 있다.

클렌저의 가격은 1만원 미만(49.5%)의 단순한 비누 세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5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비누를 제외한 클렌저 사용이 미흡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남성들에게 클렌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비누를 제

외한 전문 클렌저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데 번거롭거나,잘 알지 못하는

이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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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저의 구매 시 선호 선택 항목은 ‘사용 기대효과’가 53.5%로 가장 높

았으며,구매 경로는 다른 사람의 권유(37.9%)로 나타났다.딥클렌저의 사

용 유무에서 ‘딥클렌저를 모른다’가 65.6%로 나타난 것과 모르는 이유가

‘관심 없음’(79.9%)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남성들의 피부건강을 위해

관련 업종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과 홍보 전략을 구상하

여야 할 것 으로 보인다.딥클렌저 사용 희망에 있어서 여전히 부정적 의

사가 66.4%로 나타났으며,그 이유가 귀찮거나 관심이 없음으로 나타났다.

딥클렌저의 사용 유무에서 ‘예’로 답한 경우가 38.5% ‘아니오’가 61.5%이

며 사용자의 대부분은 피부관리 때문(44.3%)이라고 답변 하였다.사용자들

이 가장 많이 선택한 딥클렌저는 폼클렌저(55.6%)로 나타났다.구매 시 경

로 및 정보 취득은 여전히 ‘지인의 권유’(50.4%)로 나타나 화장품 및 피부

관련 업종의 적극적인 홍보 미흡이 드러나고 있다.

클렌징과 마찬가지로 딥클렌징에 있어서 남성들에게 가장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른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실제로 자각하는 피부 유형과 실제 피부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는

비교적 피부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피부건강 관리의 행태 또

한 올바른 태도를 보여줬다.클렌징의 실태,클렌저의 사용,클렌징의 횟

수,팁클렌저에 대한 인식,딥클렌저의 사용 빈도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딥클렌저의 유형에서도 자각피부유형과 실제피부유형이 일치하는 경우에

모든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 대다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반생활 방식의 발전과 변화를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육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삶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었다.더불어 피부건강에 유익

한 방향으로 기호품이 변화 되고 있으며,취침시간,운동시간,운동의 방법

들도 신체적으로 무리가 적고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또한,성인남성 대부분은 딥클렌징에 대해 ‘잘 모른다’와 ‘관심없음’의

답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이는 아직까지 사회적 흐름이나 경

향에 대하여 남성의 피부관리 측면이 다른 이슈에 비해 관심의 비중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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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 주고 있다.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성인 남성은 클렌징 상태에서

피부관리를 하고 딥클렌징까지 피부관리를 연계하여 실시하지 않고 있거

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자각하는 피부유형을 올바르게 알수록 피부건강관리에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이는 남성들에게 피부건강에 대한 홍보

방법에 있어서도 실제로 자신의 피부유형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도 좋

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는 자각 피부유형과 실제 피부유형을 비교함에 있

어서 피부유형에 대한 판단을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설문에 의한 방법이 아

닌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실험적 방법으로 보다 더 정확한 피부유형이 파

악된 상태에서,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또한

세밀한 연구 과정으로 경제력과 생활환경간에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

는 피부유형별 데이타 획득 등 보다 더 광범위하고 세밀한 조사가 단계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성인 남성이 딥클렌징에 대하여 부정적 요소를 가진 ‘관심

도’와 ‘귀찮음’에 대하여 관련 업종과 연구내용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

성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홍보 수단이 필요하고 또한 남성들에게 ‘구매’와

‘사용의 편의성’을 제공하여야한다.남성들도 부담 없이 외모를 가꾸고,피

부관리를 하며,외모로부터 얻어지는 남성들의 자신감과 여유를 갖고,보

다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경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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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에 참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본설문지는“성인 남성의 클렌징(cleansing)과 딥클렌징

(deepcleansing)에 대한 인식도와 사용실태”자료를 얻고자 작성

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적

인 비밀은 절대 보장 됩니다.또한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

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각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솔직한 의견

을 부탁드리며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한성대학교 뷰티예술 대학원

연 구 자 :홍 지 연

지도교수 :정 소 명

【부 록】

설문지

성인 남성의 클렌징(cleansing)과 딥클렌징(deepcleansing)에 대

한 인식도와 사용실태”연구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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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귀하의 연령은 몇 살입니까? ( )살

2.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귀하의 전공 및 일하시는 직종은 무엇 입니까?

① 이공계열 ② 인문계열 ③ 의료관련 ④ 방송연예

⑤ 전문직 ⑥ 자영업 ⑦ 생산직 ⑧ 기타( )

4.귀하의 현 거주 지역은 어디 입니까?

① 서울 ② 경기 ③ 인천 ④ 기타( )

5.귀하의 거주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연립주택 ④ 자취

⑤ 하숙 ⑥ 기타( )

6.귀하의 월수입은 얼마 입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0∼ 200만원 ③ 200∼ 300만원

④ 300∼ 400만원 ⑤ 400∼ 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7.귀하의 한 달 용돈은 얼마 입니까(식비,사교비 등)?

① 5만원 이하 ② 5∼ 10만원 ③ 10∼ 20만원 ④ 20∼ 30만원

⑤ 30∼ 40만원 ⑥ 40∼ 50만원 ⑦ 50만원 이상

8.귀하는 피부 건강을 위해서 얼마 정도를 지출 합니까(한달기준)?

① 3만원 이하 ② 3∼5만원 ③ 5∼10만원 ④ 10∼20만원

⑤ 20만원 이상 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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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다음은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6개월을 평균하여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1.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하루 한 갑 이상 ② 하루 한 갑 이하 ③ 일주일에 한 갑

④ 안 피움

2-1.평소 음주량은 어떠십니까?

① 주 3회 이상 ② 주 1회 ③ 2주 1회 ④ 4주 1회 ⑤ 안마심

2-2.주량이 어떻게 됩니까(소주 기준으로 환산)?

① 소주 2병 이상 ② 소주 한 병 ③ 소주 반병 ➃ 소주두잔 이하

3.다른 기호식품은 무엇 입니까?

① 건강 음료 ② 커피류 ③ 견과류 ④ 기타 ( )

4.귀하의 야외 활동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하루기준)?

① 1시간 이내 ② 1∼3시간 ③ 3∼5시간 ④ 5시간 이상

5.귀하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4시간 이상 ② 6시간 이상 ③ 8시간 이상 ④ 10시간 이상

⑤ 기타 ( )

6-1.평소 운동은 어느 정도 합니까?

① 매일 2시간이상 ② 매일 1시간 ③ 일주에 세번

④ 일주일에 한 두 번 ⑤ 한달에 한두번 ➅ 기타 ( )

6-2.주로 어떤 운동을 합니까?

① 달라기 ② 헬스 ③ 걷기 ④ 수영 ⑤ 격투기 계통

➅ 자전거 ➆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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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운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30분 이하 ② 30분 ∼ 1시간 ③ 1시간∼2시간 ④ 2시간 이상

7-1.귀하는 현재 장기적으로 치료 목적의 약물을 복용합니까?

(장기 :6개월 이상)?

① 예 ② 아니오

7-2.무슨 질병으로 장기간 약물을 복용 중입니까?

① 피부 질환 ② 소화기 질환 ③ 혈관 질환 ④ 신경계 질환

⑤ 관절통 ⑥ 기타 ( )

8-1.귀하는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합니까?(건강보조식품:영양제,칼슘제,

보약 등)

➀ 예 ➁ 아니오

(➀‘예’라고 대답하신 분은 8-2번으로 넘어가십시오)

8-2.귀하가 섭취하는 건강 보조 식품은 어떤 종류 입니까?

① 식물성 ② 동물성 ③ 약재 ④ 기타 ( )

III.다음은 귀하가 자각하고 있는 피부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질

문입니다.

1.귀하의 피부타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정상 ② 건성 ③ 지성 ④ 복합성 ⑤ 예민성 ⑥ 여드름피부

2.귀하가 자각하고 있는 피부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귀하의

피부상태는 다음 항목 중 어디에 해당 됩니까?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문

항에 대해 V표시로 답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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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예 아니오
1.입술이 잘 트며,세안 후 얼굴이 당기고 각질이 일어난

다.

2.피부의 수분이 부족하고 눈가,입가 잔주름이 많다.

3.피부표면이 거칠고 매끄럽지 않다.

4.건조하고 각질이 생기며,겨울에는 피부가 잘 트는

편이다.

1.피부가 매끄럽고 적당히 윤기가 난다.

2.세안 후 당김 현상이 적고 계절 변화에 피부변화가

거의 없다.

3.피부에 탄력이 있고 혈색이 좋다.

4.피지선과 땀샘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피부결이 섬세하

다.

1.피지의 분비량이 균형적이지 못해 관리가 힘들다.

2.T존 부위는 항상 유분기가 많다.

3.세안 후 얼굴이 부분적으로 당김현상이 있다.

4.코 부분이 특히 모공이 넓고 눈가 입가에 잔주름이 있

다.

5.피부결이 거칠고 겨울에 볼 부위가 잘 튼다.

1.피지 과다 분비로 모공이 넓고 유분기가 많다.

2.피부가 번들 거린다.

3.블랙 헤드나 트러블이 잘 생긴다.

4.아침에는 얼굴이 밝아 보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칙칙해 보인다.

1.약간의 자극 만으로도 붉은 기가 생기며 오래가는 편

이다.

2.피부가 가렵고 자외선에 약하다

3.피부 마사지나 화장품에 쉽게 자극이 일어난다.

4.계절이 바뀔 때 마다 피부상태가 변한다.

1.전체적으로 피부가 붉고 거칠다.

2.어려서 태열이 있었거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다.

3.얼굴에 버짐이 생긴다.

4.피부에 오돌 도돌한 딱지가 쉽게 생긴다.

5.전반적으로 얼굴이 붉고 거칠며,이마,뺨쪽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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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렇다. 아니다.

1.여드름 피부에는 깨끗한 세안이 중요하다.

2.비누 세안제가 가장 좋은 클렌저이다.

3.반드시 이중 세안을 해야 피부가 깨끗해 진다.

4.얼굴을 너무 열심히 씻으면 오히려 지성 피부가 된다.

5.세안을 할 때 이태리 타월(때수건)을 사용하면 딥 클렌징

효과가 있어서 좋다.

6.클렌징 시간은 길어야 좋다.

7.세안 후 각질이 일어나면 건성 피부이다.

8.물 세안은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하는 것이 피부에

좋다.

9.사우나를 자주하면 수분 부족과 탄력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

10.세안 할 때 헹구어 내는 물은 뜨거울수록 좋다.

IV. 다음은 귀하의 세안에 관련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

다.

귀하의 세안지식 관련 문항입니다.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문항에 대해 V

표시로 답하여주세요.

V.다음은 귀하의 클렌징에 대한 행태 및 실태파악을 위한 질문

입니다.

클렌저(Cleanser)란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땀,피부 표면에 죽

은 각질 및 메이크업 잔여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세안은 하루에 몇 번 합니까? ________________번

2.세안은 하루 중에 언제 합니까?(중복체크 가능)?

① 아침 ② 점심 ③ 저녁 ④ 아침/점심/저녁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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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귀하가 세안할 때 세안의 세기는 어떠합니까(중복 체크 가능)?

① 세안제를 여러번 사용 ② 세안제 1번만 사용

➂ 뽀드득 소리 날 때까지 ➃ 가볍게 세안

➄ 도구를 사용 하여 세안 ➅ 기타( )

3-2.세안할 때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① 찬물 ② 미지근한 물 ③ 따스한 물 ④ 기타 ( )

4.귀하가 현제 사용하고 있는 클렌저는 무엇입니까 ?

① 비누 ② 파우더 형태 ③ 젤 형태 ④ 거품 형태 ⑤ 오일 형태

⑥ 크림 형태 ⑦ 로션 형태 ⑧ 기타( )

5.귀하가 사용하고 있는 클렌저의 가격대는 얼마입니까?

① 1만원 미만 ② 1∼ 2만원 ③ 2∼ 4만원

④ 5∼ 10만원 ⑤ 10만원 이상

6.귀하가 클렌저 구매 시(또는 구매한다면)가장 먼저 선호하는 것은 무

엇입니까?

① 브랜드 ② 효과 ③ 가격 ④ 디자인 ⑤ 기타( )

7.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 클렌저를 구입합니까?

① 인터넷광고 ② TV광고 ③ 잡지 ④ 다른 사람권유

⑤ 기타 ( )

8.귀하는 자신의 피부 유형에 맞는 클렌저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맞지 않는다

VI.다음은 귀하의 딥클렌징에 대한 행태 및 실태파악을 위한 질

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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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클렌징(DeepCleansing)란 클렌저로 제거할 수 없는 불필요한 각

질을 제거하고 매끄럽고 탄력있는 피부 상태로 개선 시키는 것을 말

한다. 

A형

A-1.딥클렌저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관심이 없어서 ② 주변에 여성이 없어서 ③ 화장을 안해서

④ 기타( )

A-2.앞으로 딥클렌저를 사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예’라고 대답하신분은 A-4질문으로,‘아니오’라고 대답하신 분은 A-3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A-3.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① 잘 몰라서 ② 귀찮아서 ③ 남자라서 ④ 관심이 없어서

⑤ 기타( )

A-4.사용할 의사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① 피부관리에 관심이 생겨서 ② 피부가 좋아질 것 같아서

③ 호기심 ④ 외모에 대한 자신감 회복

⑤ 기타( )

1.귀하는 딥클렌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➀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은 B형 질문으로,‘➁ 모른다 ’라고 대답

하신 분은 A형 질문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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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B-1.딥클렌징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➀ 예 ’라고 대답하신 분은 C형 질문으로,‘➁ 아니오 ’라고 대답하

신 분은 D형 질문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C형

C-1.처음 사용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피부관리 때문에 ② 화장을 해서 ③ 선물을 받아서

④ 호기심 ⑤ 광고를 보고 ⑥기타( )

C-2.딥클렌저를 주 몇 회 사용합니까?

① 1번 ② 2번 3번 ④ 4번 이상 ⑤ 기타 ( )

C-3.귀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딥 클렌저는 무엇입니까?

① 폼 클렌징(거품나는 형태)② 파우더 형태(가루 형태)③ 젤 형태

④ 고마쥐(때처럼 밀리는 형태)⑤ 스크럽(알갱이형태)

⑦ 기타( )

C-4.현재 사용하고 있는 딥 클렌저의 가격대는 얼마 입니까?

① 1만원 미만 ② 1∼ 2만원 ③ 2∼ 3만원 ④ 3∼ 4만

원

➄ 4만원 이상

C-5.귀하는 딥클렌저를 구입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① 인터넷광고 ② TV광고 ③ 잡지 ④ 지인의 권유

⑤ 기타( )

C-6.귀하가 딥클렌저 구매 시 가장 먼저 선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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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브랜드 ② 효과 ③ 가격 ④ 디자인 ⑤ 지인의 권유

➅ 기타( )

C-7.귀하는 딥클렌저 사용이 피부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효과 크다 ② 효과 있다 ③ 보통이다 ④ 효과 없다

⑤ 전혀 효과 없다

D 형

D-1.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쑥스러워서 ② 번거로워서

③ 효과 없을 것 같아서 ④ 비싸서

⑤ 제품에 대해 잘 몰라서

➅ 기타( )

D-2.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예’라고 대답하신분은 D-2-1 질문으로,‘아니오’라고 대답하신 분은

D-2-2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D-2-1.사용할 의사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① 피부관리에 관심이 생겨서 ② 피부가 좋아질 것 같아서

③ 호기심 ④ 외모에 대한 자신감 회복

⑤ 기타( )

D-2-2.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① 쑥스러워서 ② 번거로워서

③ 효과 없을 것 같아서 ④ 비싸서

⑤ 제품에 대해 잘 몰라서

➅ 기타( )

♥성의 있는 귀하의 설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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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useandawarenessforAdult

Men'sCleansingandDeepCleansing

Hong,Ji-yeon

Majorin BeautyEsthetic

Dept.ofBeautyArt& Design

GraduateSchoolofArts

HansungUniversity

Itwascarriedoutthesurveytofigureoutaboutthestudyonthe

use and awareness for adultmen’s cleansing and deep cleansing

through the400population around Seouland thecapitalarea.The

investigated datawasanalyzed using SPSS (StatisticalPackagefor

SocialScience) Ver.15,T-Test and One way Anova.Also,it

examinedthegapbetweentwogroupsusingcrossanalysis (p)to

searchthedifferenceoflifestyleandperceivedskintypeincategorial

data.

Adult men were highly interested in skin health, and their

determinants of health behavior reduced when their income and

residentialenvironmentbecame stable.The smoking closely related

with skin health was over51 % except20’s men answered ‘No

smoking.’The resultshowed up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n’s

perceivedskinhealthandtheiractualtype,andespeciallythehighest

was40’smenwhotheywerecomplexitytypewhiletheyperceived

o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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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men’sskin typein thisstudy wereoily 18.1%,dry 18.8%,

neutral22.1%,complexity32.9% andsensitivity8.8%.

Thecleansing knowledgeofparticipantsweresatisfactory because

theychosethe6∼7answersoftotal10.

Participants showed up 52% of cleanser which was just soap

washingtype,andthefavoritechoiceitemswas53% oftheeffectand

the buying route was 37.6% of others recommendation when

purchasingcleanser.

Itshowedupthatitwas65% ‘Don’tknow deepcleansing’atthe

item ofcleansinguseornotand79.9% ‘Notinterested.’Theitem of

cleansinguseornotwere38.5% ‘Yes’and61.5% ‘No’,andcleansing

use chance was highly 44.3% ‘Because ofskin care.’Also,deep

cleansing nonuseranswered43.9% ‘Yes’ofuseintention and66.7%

‘Think skin willbe great.’People’s bestchoice was 55.6% ‘Foam

cleanser’,androuteandinformationacquisitionatbuyingwas50.4%

‘Othersrecommendation.’

Also,thecoincidenceofactualperceived and realskin typewas

comparativelyalotofinterestedinskinhealth,andthebehaviorof

skinhealthcareshoweduprightattitude.Allfrequencieswerehighin

therealcondition,use,usetimesofcleansingandawarenessanduse

timesofdeepcleansingandrealuseofdeepcleansingtype.

Asaresult,themoreweknow ourperceivedskintyperightly,the

morewecantakeanactiveposition.Correctlyknowingrealone’sskin

typetomenisconsideredthegoodmethodinthepublicityofskin

healthcare.

Moreover,theskin-orientedbusinessandresearchfindingsshouldbe

offeredthepublicitymeansandeasinessofpurchaseanduseabout

negativefactorsandannoyingnesstoadultmenmoreactively.

【Keyword】skin-type,cleansing,deepcleansing,skincarefo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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